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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

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

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 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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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정성춘 ․이형근

이 보고서는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의뢰를 받아 미쓰비시 총합연구

소와 KIEP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연구결과(󰡔環境・省エネルギー関連調査

事業：韓国企業及び行政の環境・省エネルギーに関する実態調査󰡕(󰡔환경․에너

지 절약 관련 조사사업: 한국기업 및 행정의 환경․에너지 절약에 관한 실태

조사󰡕, 2008년 9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한․일기

업 간의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환경대응,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대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기업의 대응실태 및 관련 기

술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상기 공동조사연구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절약정책 및 기업의 대응실

태를 조사하였다. 우리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간략히 소개한 후, 주로 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대책 실시 현황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총 50개 기업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 중 15개는 대기업이고 35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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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일부 대기업 및 관련 기관

에 대한 인터뷰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 기업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응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벤처기업 설립,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는 기술 확보였는데 가장 좋은 협력파트너로 일본을 제시

하고 있다.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3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일본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대응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장에서 소개한 결과는 제2장에서

와 같은 설문조사나 인터뷰조사에 의거하지는 않고 있으며 기존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히 CO2 배출 억제를 위해 일본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경단련의 

｢자주행동계획｣을 통해 자발적인 CO2 감축에 성공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의 경우 1990년에 비해 CO2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중소기업

의 대응이 향후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향후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 시

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대응실태와 과제를 총괄하면서 일본기업이 가지

는 기술적인 강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응실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의식과 기술 면에서 아직 부족한 단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모두에서 자금, 기술, 

인력 등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NEDO)가 제시한 이전가능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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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정리

하면서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우리 기업은 의식 향상, 고효율기기의 도입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

였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기술이전과 전략적 제휴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일 기업의 협력방안으로서 저탄소기술에 대한 한․

일 공동연구, 모델사업의 실시, 모델사업 성과 보급을 위한 법제도 강화, 중

소기업 경영자의 일본기업 견학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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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환경․에너지․자원의 문제는 세계경제를 제약하는 현실적인 요소로서 우

리 앞에 그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의 뒤를 이어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는 에너지와 자원확보 경쟁에 

돌입한 바 있다. 각국은 자원부국에 대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ODA 등 자

금을 활용하여 이 자원부국들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려고 경쟁적으로 나섰

다. 우리 정부도 자원외교를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설정하고 세계적인 자원확

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2008년 9월의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동시불

황에 빠져들고 있어서 이러한 자원확보 경쟁이나 유가상승이 수그러들었지만 

세계경제가 다시 상승국면으로 회복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

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환경문제도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를 억

제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

널(IPCC)의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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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한 50% 감축해야만 지구 기후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협상 또한 속

도를 내고 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이 협약의 제13

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제15차 당

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부

터는 UN을 중심으로 한 협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국제적 위상

에 상응하는 감축의무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외경제여건하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적 사고나 정책체계에서 탈피한 새로운 

발상과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

량폐기｣라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자원순환형 경제｣, ｢에너지절약형 경제｣, ｢저

탄소형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

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기

업의 경우에도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전략과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사회경제시스템에 적합

한 기술과 제품을 중심으로 한 경영전략을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적

합한 기술과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금 당장 필요한 요구가 아닌 것처

럼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아직 먼 장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우리 눈앞에 온 현실적인 과제이다. 세계

경제의 호황이 에너지와 자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후변화와 관

련된 과학적인 발견들이 얼마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지금 당장 에너지․자원 절약형 경제, 저탄소형 경제를 구현하기 위

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왔고 개발도상국에도 이러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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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

성장전략｣을 천명하였다. 이 전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환

경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에서 찾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경

제적 여건과 상식에서 볼 때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전략이며 우리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분야로서 추진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저탄소․녹색성장전략｣에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아야 할 것인

지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

는 기술이나 제품 개발, 관련 기업이나 산업의 육성 등 공급측면에서의 산업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요측면에서의 정책

적 대응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이러한 제품과 기술은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한 공적 수요만으로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수도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수요측면에서의 산업정책, 환경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

의 대응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나 분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추진,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전개, 신․재

생에너지 도입,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의 전개, 해외기업과의 협력 

등 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계

량적인 분석은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성근 외(200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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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에너지 소비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경제위기 이전에는 에너

지 효율이 악화되어왔으나 이후에는 매우 개선되어왔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산업부문 이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노력이 미진하므로 향

후 이 부문들에서의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거시적이고 계량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어떤 대

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지는 않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

향 분석도 매우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 성과를 발견하기

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본 자료는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의 지

원을 받아 ‘미쓰비시 총합연구소’와 KIEP가 실시한 조사연구인 󰡔環境・省エ

ネルギー関連調査事業：韓国企業及び行政の環境・省エネルギーに関する実態

調査󰡕(｢환경․에너지 절약 관련 조사사업: 한국기업 및 행정의 환경․에너지 

절약에 관한 실태조사｣, 2008년 9월, 이하 ‘실태조사’)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과 에너지 분

야에서 한․일 양국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본 ‘실태조사’에서 한

국기업 관련 조사는 ① 주요 대기업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인터뷰, ② 전국 

소재 50개 제조기업(대기업 15개사, 중소기업 35개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기업 관련 조사는 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등 각종 기업 관련 

조사기관의 분석 등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한․일 양국기업의 대응실태를 비교․분석하면서 양국기업, 특히 중소기업간

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실태조사’

의 에너지 관련 부분(제6장～제9장)을 번역하였다. ‘실태조사’의 목차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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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실태조사’의 목차 ❚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한국의 환경정책의 실태조사

제3장 일본의 환경정책의 실태조사

제4장 환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제5장 구체적인 환경 관련 기술전개전략․환경행동계획의 제언

제6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제7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제8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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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1)

1)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법제도 ․ 조직 정비, 국가 에너지원단위 개선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정책이 시작되었다. 산

업부문 이외에서는 단순한 소비억제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예컨대 한 가

정 전등 1개 소등 운동, TV 방영시간 단축 등이 있었다. 1978년에는 동력

자원부(현 지식경제부)를 설립했으며, 1979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이전의 ｢열관리법｣을 대체한 것이었기 때문에 열효율 

1) 이하의 기술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하의 보고서를 참고했다. 이성근 외(2007), 󰡔국가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7-01,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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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별 및 부문별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국가 에너지원단위는 지속

적으로 개선되었다. 

2) 1990년대 악화된 국가 에너지원단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으로 개선

가) 제1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1993~97년)

에너지․GDP 탄성치(에너지소비증가율/GDP 성장률)를 1 이하로 유지하

기 위해 1차에너지 소비를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경우(business as usual)에 

비해 10.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시기의 에너지절약 정책으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고효율 에너지설비 도입 지원, 수송부문의 자동차효

율 관리제도 시행, 경자동차 보급, 지역난방 보급사업 등이 있었다. 

국가 에너지원단위는 1988년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팽창, 석탄산업 합리화에 수반하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 정착, 

1980년대 후반부터 원유가격 안정화에 따른 에너지절약 정책의 완화 또는 

폐지 등이 원인이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와 에너지소

비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즉 석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소비

가 큰 산업에서 전기전자, 통신, 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가 적은 산업으로 

다각화되었다. 1988년부터 10여 년간 악화되어온 에너지원단위(GDP당 소

비)도 개선되기 시작했다. 

나)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1999~2003년)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가격규제의 합리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신․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개발 촉진과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국가적

인 에너지절약 기반 구축이 중점적인 시책이었다.



20│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다) 제3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계획(2004~08년)

시장기능 중시, 다양한 이행관계자의 참가를 강조,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대응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고, 5대 에너지비전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① 에너지 자립 사회, ②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③ 탈석유 

사회로의 전환, ④ 열린 에너지 사회, ⑤ 에너지 설비 및 기술의 수출국으로

의 발전이다.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에너

지원단위를 OECD 수준인 0.20TOE/천 달러(2006년, 약 0.31)로 하는 목표

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차 계획에서 검토 중이다. 2008년 7월 

현재 원유가격의 급등에 따라 정부는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2008년 7월에 

발표된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표 2-1]과 같다.

❚ 표 2-1. 최근 에너지절약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2008년 7월) ❚ 

부  문 에너지절약 긴급대책

공공부문

(강제)

․ 승용차는 2일제 운행

․ 공용차의 운행은 30% 감축

․ 2012년까지 공용차의 50%를 에너지 저소비 차량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교체

․ 실내온도 1도 조정

․ 엘리베이터의 사용 제한 강화

․ 공공시설의 경관조명 금지 등

민간부문

(권고)

․ 승용차의 자율적 연휴제도 전국 확대

․ 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 간판의 조명 사용 억제 등

자료: 각종 신문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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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1) ｢에너지기본법｣은 한국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이 법률은 2006년 3월에 제정되어 한국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의 각종 계획 작성과 실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년간을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 5년마다 갱신된다. 주요 내용은 ① 국내

외의 에너지 수급, ② 안정적인 공급대책, ③ 신․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 대책, ④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⑤ 에너지

안전관리대책, ⑥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대책 등이다. 지자체의 지

역에너지기본계획도 유사한 내용으로 마련되어 있다. 

나)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0년간을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 5년마다 갱신된다. 실행계획은 매년 작성

하여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② 

신․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기술, ③ 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환경오염방지기술, 

④ 온실가스 배출억제기술, ⑤ 개발한 에너지기술의 보급 및 촉진 등이다. 

2) 석유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오일쇼크를 계기로 1979년 12월에 제정된 것으

로, 기존의 ｢열관리법｣(1974년)을 보완한 것이다. 주요 항목은 ① 에너지 이용

의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② 에너지 사용기기에 관련된 시책, ③ 산업 

및 건축물 관련 시책, ④ 열 사용기기 관련 시책, ⑤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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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계획을 책정한다. 현재 제3차 계획(2004~08년)이 실

시되고 있으며, 제4차 계획을 입안 중이다. 제3차 계획은 ① 원유가격 급등

을 대비한 에너지절약형 사회 구축, ② 시장기능을 중시한 에너지 이용의 합

리화,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가를 통한 정책합의의 형성, ④ 지구온난화

와 환경의 중요성 강조 등이 주요 항목이다.

나) ｢에너지 사용기기 관리｣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기기(효율관리기기)와 관련해 해

당 기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해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관리하는 정책이다. 최저 소비효율의 설정과 평균 효

율관리기기(예컨대 승용차)에 대한 평균 에너지 효율의 설정 등이 있다.

다) ｢산업 관련 시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정부에 등록시키

고 이를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부와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감축한 온실가스는 정부에 등록하여 향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률에 기반하여 실시되고 있는 효율규제제도로는 

[표 2-2]의 네 가지가 대표적이다.

❚ 표 2-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효율 규제 ❚

구   분 대상 품목 강제 여부

에너지 소비최저효율 기준
․ 냉장고 등 17개 품목

․ 최저기준 이하의 기기는 제조․수입 금지
강제적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 냉장고, 자동차 등 18개 품목 강제적

에너지절약 마크제도 ․ 컴퓨터, TV 등 20개 품목 자발적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도 ․ 조명기기 등 34개 품목 자발적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제도 -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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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비율 목표를 5%로 설정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88~2001년)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에 들어 이 법률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하

였다. 이 법률에 기반하여 신․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의무화, 신․재생가

능에너지 설비의 인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을 ｢신에너지․재생가능에

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했다. 2011년 말까지 에너지 공

급 가운데 신․재생가능에너지 공급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신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계획대상으로 

하여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신․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량의 비율 목표, 지원책, 인재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신에너지․재

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기본계획｣(2001~12년)을 마련하여 보급 

촉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행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인증제도, 신․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전문기업의 등록 및 지원, 신․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의 가격과 일반 가격

간 차액의 보전제도, 신․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 인재육성, 

‘신․재생가능에너지 센터’의 설치 등이 주요한 정책이다.

4) 에너지관리공단2)은 에너지절약 정책의 추진주체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이며, 에너지 이용

2) http://www.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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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화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1980년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온실가

스 감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보급도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산

하기관이다. 

5) 지자체 에너지조례의 기능은 아직 불충분 

지자체의 에너지조례는 2001년 서울시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

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에너지조례는 

의원입법에 의해 제정된 사례가 많다. 행정기관,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

한 조항, 지역에너지계획, 산업․수송․건축물․공적부문 등 부문별 시책, 에

너지백서의 발간, 에너지정책을 운용하는 에너지위원회, 세제․재정상의 지원

조치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일부 조례에는 에너지기금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의한 조례의 실행은 그다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2006년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조례의 실시에 의한 

에너지효과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조례 제정과 에너지절약 간의 상

관관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운영의 실태를 보면, 지역에너지 계

획은 있지만 지자체의 관심은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만 연간 1~2회 개최되는 정도이다. 에너지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뿐이다. 에너지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점, 조례 그 

자체가 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점, 지자체의 

에너지절약과 신․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서 지적될 수 있다. 

최근에는 원유가격의 급등, 기후변화협약에 기반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

축 압력 증가 등을 계기로 지자체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조례 제정과 실질적

인 정책의 실시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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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지자체의 에너지조례 현황(2007년 7월 현재) ❚

구  분
제정 가부 주요 내용

근거법령 공포일 제정형식 책임규정 에너지계획 부문별 시책

부산광역시 에너지기본법 07. 3. 14. 집행부 발의
시․공급자 

사용자

지역계획 

합리화계획

시책사업에 일괄 

명시

서울특별시 없음 02 .1. 6. 의원 입법
시․구․사업자 

시민

지역계획 

합리화계획

산업․수송건물.
공공

대구광역시 〃 04. 3. 30. 의원 입법

시․구․사업자 

시민.언론.
학교.단체

지역계획 -

인천광역시 〃 04. 10. 4. 의원 입법

시․구․사업자 

시민.언론. 
학교․단체

지역계획 

합리화계획

공공․산업수송

.건물

광주광역시 〃 04. 7. 1. 의원 입법

시․구․사업자 

시민․언론․ 

학교․단체

태양에너지계획 

합리화계획

산업․수송건물.
공공

대전광역시 〃 04. 6. 4. 의원 입법
시․구․사업자 

시민
지역계획

산업․수송건물

.공공

울산광역시 〃 06. 10. 4. 의원 입법

시․구․사업자 

시민․언론․ 

학교.단체

-
공공․건물 

수송․산업

경기도 〃 03. 6. 30. 의원 입법

도.시․군

사업자․시민․언

론학교․단체

-
공공․건물 

수송․산업

강원도 〃 03. 9. 20. 집행부 발의
도.시․군

사업자․도민

수송지역계획

합리화계화

산업․수송건물.공
공-매년수립

충청북도 〃 06. 1. 13. 의원 입법
도.시․군

사업자․도민

지역계획

6년 의무

합리화계획

매년 의무

공공․건물 

산업․수송.

충청남도 에너지기본법 06. 11. 10. 의원 발의

도.시․군

사업자․도민․언

론학교․단체

지역계획

6년 의무

공공․건물 

산업․수송

전라북도 에너지기본법 06. 7. 14. 집행부 발의 도
지역계획

6년 의무

산업․수송

건물․공공

전라남도 없음 03. 6. 6. 의원 입법
도.시․군

사업자․도민

지역계획 6년
-의무합리화계획 

매년 의무

산업․수송

건물․공공

경상북도 〃 07. 4. 16. 집행부 발의 도
지역계획

6년 -의무

산업․수송

건물․공공

경상남도 에너지기본법 06. 8. 24 집행부 발의
도.시․군

사업자․도민

지역계획

합리화계획

공공․건물 

산업․수송

제주도 에너지기본법 06. 10. 11 의원 입법
도.도민․사업자․

단체 학교
지역계획 6년

공공․건물 

수송․산업

(종합) 제정 16건
의원 발의 11
집행부 발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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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계속 ❚

구  분
주요 내용

에너지백서 에너지상
에너지

위원회

세제․재정

지원

에너지기금

설치
처분권 벌칙 조문 수

부산광역시
시책사업 

명시
임의

행정부지사

(20인 이내)
비용보조

(임의)
- - - 7조 부칙

서울특별시
매년- 의무　

공표
-

의원장 호선 

(20인 이내)
임의

(세제․재정)
- - - 18조 부칙

대구광역시 임의 임의 (20인 이내) 임의
임의

(별도 조례)
- - 20조 부칙

인천광역시
매년- 의무　

공표

표창

(임의)
행정부시장

(16인 이내)
임의 - - - 24조 부칙

광주광역시 임의 임의
위원장 호선

(20인 이내)
임의 - - - 26조 부칙

대전광역시 임의 -
행정부지사

(20인 이내)
임의

임의 

(별도 조례)
- - 22조 부칙

울산광역시 임의- 매년

임의

매년

 

호선

(20인 이내)
임의

임의

(별도 조례)
사용․

공급 제한
과태료 28조 부칙

경기도
임의- 매년

 
임의　매년

호선

(20인 이내)
임의

임의

(별도 조례)
사용․

공급 제한
과태료 27조 부칙

강원도 - 임의
행정부지사

(20인 이내)
임의 - - - 14조 부칙

충청북도 - -
행정부지사

(20인 이내)
임의 - - - 21조 부칙

충청남도 임의 매년 임의
행정부지사

(20인 이내)
임의(재정)  

비상 계획 

수립 사용 

제한

 
27조
(규정)

전라북도 임의- 2년 임의
행정부지사

(20인 이내)
임의(재정) - - - 21조 부칙

전라남도 의무- 매년
표창

(임의)
행정부지사

(16인 이내)
임의 - - - 23조 부칙

경상북도 -
에너지대상

-
매년/임의

 임의(재정)    
19조
(규정)

경상남도 -
포상

(임의)
행정부지사

(20인 이내)
임의(재정) - - - 21조 부칙

제주도 - -
호선

(18인 이내)
임의

(세제․재정)
- - - 21조 부칙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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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결과3)

가. 대기업

1) 대기업의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은 불충분

가) 삼성그룹

(1) 문헌조사 결과

삼성그룹의 각 계열사는 원유가격 급등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에너지절약 활동, 다른 하나

는 에너지절약형 제품개발이다.

(가) 삼성전자

항공과 자동차 등에 비해 에너지가격 급등의 영향이 적지만, 에너지위기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

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지킴이’ 제

도이다. 2000년 초에 도입한 이 제도는 부서별로 에너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담당자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체크하거나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

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킴이에 의해 도입된 에너지절약제도의 하나로 사

업장에의 차량출입제한제도가 있다. 즉 차량출입 5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

차공간 확보와 연료 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냉방온도를 27도

로 설정하는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PC 모니터 

3) 본 장 이하에서 제시되는 조사결과는 크게 문헌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로 구성된다. 설문조사의 대상과 조

사내용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그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15개는 대기업, 35개는 중소기업

이다.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골고루 대상기업을 선정하였

다. 조사내용은 환경대책과 에너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에너지 대책에 

한정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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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모드 설정’,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근무시간 노타이 근무’ 등의 캠페

인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

적인 제품은 냉장고로, 절전형 인버터기술과 단열재를 사용하여 소비전력을 

종래의 제품에 비해 14% 감축한 ‘지펠 사파이어’를 개발했다. 또한 실내온

도에 맞춰 자동적으로 냉방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개발했다.

(나) 각 계열사(삼성중전공, 삼성화재, 삼성인력개발원 등)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LED 조명을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다. 

(다) 삼성전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연광의 

90% 수준에 달하는 LED 신제품을 개발했다. 이것은 형광등과 백열등에 비

해 전력소비가 최대 40%나 작다(8.5W의 초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

(2) 인터뷰 결과(삼성지구환경연구소)

삼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그린경영을 도입해오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는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수년 전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렴하여 삼성에는 유리하다. 삼

성은 주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과 원자재가격의 급

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의 인센티브는 크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에는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풍력 등의 분야는 국내에 카르텔이 형성

되어 있어 참가의 여지가 작은 것이 현실이다. 전기업계는 에너지소비가 비

교적 작고,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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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높지 않다. 이것은 화학업계와 크게 다른 점이다. 협력회사와의 관계

에서는 환경대책은 지원하지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룹 전체로 환경 관련 담당자는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협

력회사가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일본기업과 협력(일본기업으로의 대

체)할 가능성은 있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일 협력은 필요하

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있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기술보다는 

실익이 별로 없는 관리노하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나) 현대 ․ 기아자동차

(1) 문헌조사 결과

2003년 6월에 ‘환경경영’을 선언한 이후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어울리는 

기업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EU는 2012년까지 디젤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130g/km로 낮출 것을 의무

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대자동차 차량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4년에 ‘Click Hybrid’를 50대, 2005년에 

‘Verna Hybrid’ 200대를 환경부에 제공하였다. 2009년에는 최초로 양산 하

이브리드 자동차인 ‘Avante LPI Hybrid’를 출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Sportage’, 2001년에 ‘Santa Fe’, 2004년에 

‘Tucsan’ 연료전지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2005년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스크

포스 팀을 사내에 설치하여 사내공모를 통해 1,788건의 에너지절약 아이디

어를 수집했다. 지금까지 총액 61억 1,000만 원의 비용 절감에 성공하였다. 

2012년까지 중국의 사막에 5,0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식림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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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결과

환경․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규제의 분야이며, 향후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발리 로드맵 등 기후변화 관련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

고,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이 녹색성장과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

양 파트너십(APP)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 논의들의 중요한 분

야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기술공유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지, 

엔진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기술분야는 핵심기술의 공유가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에 선언한 ‘녹색성장전략’은 기업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일본기업과도 협력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O2 배출 감축 노력과 관련해 자동차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

출량은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의 19% 이하이다. 

회사로서의 감축부담은 작다고 판단된다. 공장마다 에너지절약센터를 설립하

여 활동하고 있다. 열병합발전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중․일 협력분야와 관련해서는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표준적인 

제도, 기술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 LG그룹

(1) 문헌조사 결과

‘환경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 LG그룹의 모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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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G전자

지하온도는 표면온도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지열을 이용한 냉

난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부산대에 설치한 실험용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을 50% 증대시켰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아래에 환경전략팀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이전의 20명에서 50명 체제로 변경하였다. 외부 환경전문가를 다

수 고용하고 있다. 

(나) LG화학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 생산에 성공하여 2009년부터 현대자동차에 하

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GM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Chevrolet Volt에 탑재할 전지도 제작하고 있다. 사내의 환경안전

팀에는 ‘기후변화협상 대응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일체형 태

양광 발전시스템’인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사업

에 진출하고 있다. 창, 문, 외벽, 발코니 등에 태양광의 모듈을 장착하여 전

기를 생산한다. 

(다) LG디스플레이

소비전력을 이전 제품보다 35% 감축한 LCD 패널을 개발하였다. 

(2) 인터뷰 결과(LG화학)

(가) 에너지절약

원유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동향에의 대응이라는 차원도 중

요하다. 화학산업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CO2 배출량이 많다. 향후 배출

감축의무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감축기술을 원활히 

활용하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것이다. 과제는 감축의무를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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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관리기법

일본기업의 에너지관리기법을 전수받고자 한다. 일본의 에너지관리기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다. 양국의 협회간 교류가 필요하다.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의 JEMCO(일본에너지전문회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왔다. JEMCO는 한

국의 전문회사와는 진단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담당자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은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다) 신․재생가능에너지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는 소재부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LG그룹 차원에서 

Value Chain으로 대응하고 있다. 2차전지는 10년간 연구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대자동차, GM에 납품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범사업

으로서 수년 전부터 건물 옥상에 solar cell을 설치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추

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라) SK그룹

2008년 5월 SK그룹은 온실가스의 사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석유

정밀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배출 감축이 필요하여 효과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에너지를 통해 환경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SK에너지는 환경사업 담당조직을 신설하여 대기 및 토양 정화사업

을 중심으로 환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5월 SK에너지는 미군기지

의 토양정화사업을 수주했다. SK에너지는 석유, 화학제품의 그린화를 추진

하고 있다.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가솔린, 

경유, 등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성분을 낮추고 있다(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총액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저유황 경유제품의 생산설비(25만 배럴/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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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의 유황성분 제거설비(3.5만 배럴/1일)를 보유하고 있다. SK에너지는 

디젤차량의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인 DPF를 개발하여 국내의 시내버

스와 트럭에 공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용 전지 개발과 수소 스테이션에 대

한 연구도 착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사 및 기타 사무실에 에너지절약을 위

한 운동(노타이의 그린비즈 운동, 점심시간에 컴퓨터 전원을 절약하는 운동, 

승강기 저층 운행 금지 등)을 전개하고 있다. 

마) 포스코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설비투자액의 

12.2%에 달하는 4,940억 원을 환경 관련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 창업 이래 

약 40년간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액은 3조 4,468억 원 정도(설비투자 총액의 

8.9%)이다. 138개 재활용 관련 환경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파이넥스는 대표

적인 사례이며, 조업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의 98.7%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두 회수하여 발전용 연료로 이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전력소비의 78%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광양제철소 부지 내의 건물

지붕에 설치하였다. 포항제철소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여기

에서 생산된 전기 2,500MWh는 한국전력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① 전력판매에 따라 16억 원의 수익 확보, ② 연간 1,600톤의 온실가스 감

축, ③ 배출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획득하고 향후 사태 전개에 대비, ④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후방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른 한편 광양에 

공장용수를 활용한 발전설비 가동, 2008년 8월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 완성 

등 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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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에의 참가기업은 많지 않다

가) 대기업은 화석에너지 대체사업에 참가(문헌조사)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화석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

에너지 사업이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향후 국내기업의 신규사업은 대부분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1) 태양광발전

삼성, LG, 현대중공업이 상업화의 설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태양전지의 

재료인 폴리실리콘 생산에는 동양제철화학, KCC 등이 참가하고 있다. 반도

체와 LCD 제조장치를 생산하는 기업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잇달아 참가하기 

시작했다(대표적인 기업은 주성엔지니어링). 특히 KCC는 2007년부터 폴리

실리콘의 시험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2008년 7월에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의 생산에 성공했다. KCC는 2013년까지의 6년간 미국의 Solar Power 

Industries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규모는 약 

1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2010년 가동을 목표로 연산 6,000톤 규모의 공장

을 건설 중이며, 장래 연산 1만 8,000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2) 풍력발전

효성,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풍력발전설비 제조회사이다. 효성은 1990년

대 중반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현재 750kW와 2MW급의 

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했다. 두산은 대용량 해상풍력발전기를 제조한다. 

(3) 수소

GS Caltex는 2007년부터 연세대에 수소저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SK

에너지는 2007년 말부터 대덕연구단지에서 소형 수소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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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2,00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 3월을 목표로 폐타이어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쌍용시멘트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

유를 석탄과 함께 연소시켜 연간 220억 원의 석탄 구입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5)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은 2007년 7월부터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공급량이 매

우 적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바이오디젤을 국내 경유 소비량의 2.4%까지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은 국내에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바

이오에탄올은 보급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삼성물산에서는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한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5,500만 달러로, 인도네시아의 수마

트라섬에 서울시 면적의 40%인 2만 4,000ha 규모의 농장을 확보하여 바이

오디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2008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오

일을 연간 5만 톤 생산한다. 향후 생산량을 1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한 팜오일은 세계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에 공급하고, 자체 정제시설을 

갖추어 생산․유통의 일관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표 2-4 참고). 또한 브라

질의 사탕수수와 동남아시아의 바다조류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사

업도 추진 중이다. 향후 바이오에너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사업 등 신․재

생가능에너지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 표 2-4. 삼성물산의 바이오디젤 사업 3단계 ❚ 

단   계 개   요

１단계 바이오디젤 원료 공급 팜농장을 확보하여 팜오일 생산․공급 기반을 정비

２단계 사업기반을 확대
팜농장 확대

팜오일 정제시설 정비 및 확대

３단계 바이오디젤 생산 
바이오디젤 생산체제 구축

물류기지 등 글로벌 공급 인프라 정비

자료: 󰡔서울경제신문󰡕(200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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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참가기업은 많지 않다(인터뷰조사)

(1) 에너지절약

응답기업 가운데 에너지절약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대기업은 에너지절약 

관련 서비스사업의 1개사만 있다(그림 2-1 참고). ‘기타’의 8개사는 ‘참가사

업이 없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 그림 2-1. 에너지절약 사업 참가분야 ❚ 

(2) 재생가능에너지

응답기업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태양광발

전 또는 관련 기기 제조, 연료전지, 클린에너지 자동차, 신․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컨설팅의 4개사뿐이다(그림 2-2 참고). ‘기타’의 8개사는 모두 ‘참가사

업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은 불충분

중소기업의 대응에 관해서는 문헌조사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

에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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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참가분야 ❚ 

가)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에의 대응 동기는 기업이념과 법규제가 많다

❚ 그림 2-3. 에너지절약․신에너지에 대한 대응 동기(복수응답) ❚ 

나) 중소기업의 94%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야에서는 33개사(94%)가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2-4 참고). 에너지가격의 급등과 함께 에너지절약이 기업의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응답은 현실과 부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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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에너지절약 대책의 추진상황 ❚ 

다) 중소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은 진전이 없다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서는 불과 5개사(14%)만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대

응이 매우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5.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의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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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목표달성도가 낮다

어느 정도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목표달성

도는 매우 낮다(그림 2-6 참고). 에너지절약의 경우 100% 달성이라고 응답

한 기업은 32개사 가운데 6개사에 그치고 있다. 11개사는 기타로 응답했지

만 초기 단계에 있거나 노력 중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대응이 이

제 막 시작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경우 목표달성

도는 낮아 이 분야에서의 경험이 일천함을 알 수 있다. 

❚ 그림 2-6.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목표달성도 ❚ 

대기업 중소기업

마) 목표미달성 이유는 에너지절약 관련 자금 부족

에너지절약 분야는 ‘기타’를 제외하면 ‘자금 부족’이 주요한 이유이며, 재

생가능에너지 분야는 ‘인원 부족’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2-7 참고). 기술

력 부족의 사례로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용기술, 열손실 저감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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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목표미달성 이유 ❚ 

대기업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의 우선과제는 에너지절약 의식의 향상

기업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우선과제로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향상’

이 가장 많았다(그림 2-8 참고). 기업은 ‘신기술의 도입과 투자’와 같은 하드

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의식 향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 정책상의 우선과제로서는 ‘신․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관련된 설비에의 투자’가 가장 많았다. 

❚ 그림 2-8.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우선과제 ❚ 

기업의 우선과제 정책상의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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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 참가기업은 없다 

설문조사에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의 참가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여기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에 대해 소개한다. 

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제도를 규정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관련 서비스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일정 요

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에너지 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서비스사업, ②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에 관

한 사업과 에너지절약 제품의 제조․설치․시공 등의 사업, ③ 그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하

기 위해서는 일정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주로 자산, 기술자, 장

비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ESCO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효

율 향상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ESCO 사업’이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이 에너지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에너지절약 사업을 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배분계약(shared savings contracts)’과 ‘성

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 contracts)’의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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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 ❚ 

구  분 1종(공장생산설비 분야) 2종(건물 분야)

자산
법인 자본금 2.5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기술자 등 인재

기술사: 1인 이상

기  사: 2인 이상

기능사: 1인 이상

기술사: 1인 이상

기  사: 2인 이상

기능사: 1인 이상

장비 가스분석기기 등 25종 가스분석장비 등 24종

자료: 지식경제부.

성과배분계약은 ESCO가 자금과 기술 등을 자체 조달하여 에너지절약 사

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의 성과를 에너지 사용자와 

배분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사용자는 자금조달의 부담도 없고 에너지절약의 

성과도 ESCO가 보증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이 상당히 쉬운 방법이다. 

ESCO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리스크 부담

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

한 유형의 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성과보증계약은 에너지절약 사업의 자금을 에너지 사용자가 조달하

고 ESCO는 에너지절약의 성과만을 보증하는 계약이다. ESCO의 리스크 부

담이 작지만, 사용자가 에너지절약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주

류를 형성하고 있는 방법이다. 

2) ESCO 사업의 현황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주로 산업부문에서 폐열발전(cogeneration)설비

와 건축물 분야의 조명설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1998년 이후에는 공정개

선, 폐열이용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4년간 약 9,130억 원(2,852건)이 에너지절약 부문에 투자되어, 연간 9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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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협력 실태4)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제휴하고 있는 기업은 1개사(일본)뿐이

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해외기업과의 제휴에 대해 응답이 없었다.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에서 기업들은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가

장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기대분야로서 기술이전을 선택하고 있

다(그림 2-11 참고).

❚ 그림 2-11. 분야별 외국과의 협력 및 일본에 대한 기대분야 ❚ 

4)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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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너지 ․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문헌조사에서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직접적인 시장규모 정

보는 얻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시장규모의 추정에 참고가 될 만한 통계정

보를 정리했다.

1) 태양광발전

❚ 표 2-6. 태양광발전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제 수

(건)

신규 47 3 6 4 7 22 5 7 11 112

계속 73 4 6 5 6 2 17 12 8 133

계 120 7 12 9 13 24 22 19 19 245

사업비

(백만 원)

정부 11,296 1,815 4,917 4,736 5,076 9,140 14,999 19,048 17,065 88,092

민간 10,247 637 1,938 1,899 1,916 3,564 5,372 10,940 11,080 47,593

계 21,543 2,454 6,855 6,635 6,992 12.704 20,371 29,988 28,144 135,684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 표 2-7. 태양광주택 보급 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급실적(채) 1 6 15 310 907 5,964 4,317

총용량(kW) 3 45 45 771 2,356 7,337 9,245

집행예산(백만 원) 32 169 464 6,300 1,600 4,900 4,900

주: 2012년까지 1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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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열5)

❚ 표 2-8. 태양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제 수

(건)

신규 40 3 5 6 5 8 3 5 5 80

계속 62 1 3 6 7 3 7 5 7 101

계 102 4 8 12 12 11 10 10 12 181

사업비

(백만 원)

정부 7,206 620 1,581 2,560 1,912 1,801 1,893 3,230 3121 23,924

민간 1,898 194 373 743 937 969 787 1,345 1571 8,817

계 9,104 814 1,954 3,303 2,849 2,770 2,680 4,575 4692 32,741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3) 바이오에너지

❚ 표 2-9.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제 수

(건)

신규 69 3 4 3 6 10 4 11 5 115

계속 118 4 4 7 11 8 11 8 12 183

계 187 7 8 10 17 18 15 19 17 298

사업비

(백만 원)

정부 13,361 1,470 1,268 1,378 1,467 4,233 4,213 7,724 6,678 43,390

민간 7,769 432 721 889 1,284 1,744 1,627 4,208 3,017 21,691

계 21,130 1,902 2,099 2,356 4,150 5,977 5,840 11,932 9,695 65,081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 표 2-10. 2006년 바이오에너지 이용 현황 ❚

바이오가스

이용 보일러
매립지가스(LFG)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용량

(ton/h)
시설 수

(기) 생산량
시설

장소

생산량

(kl)
업체수

보급량

(t)
보급량

(t) 업체 수
보급량

(t)

353 99
154,521MWh
152,015Gcal

11
4

57,985 9 30,136 81,357 7 179,421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5) 2007년 8월 현재 태양에너지 관련 전문등록 기업은 1,173개사이다. 2006년 국내에서 생산된 집열기의 매출액

은 200억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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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력

❚ 표 2-11. 풍력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88~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제 수

(건)

신규 16 2 4 13 2 5 3 45
계속 12 7 4 1 12 9 8 53
계 28 9 8 14 14 14 11 98

사업비

(백만 원)

정부 10,622 3,254 3,739 8,312 10,886 16,363 16,875 70,051
민간 7,078 2,011 1,877 2,243 4,086 6,233 7,932 31,460
계 17,700 5,265 5,616 10,555 14,972 22,596 24,807 101,511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 표 2-12. 풍력의 국내 보급 현황 ❚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용량(kW) 303 - 1,200 2,895 1,501 2,036 4,757 5,467 49,903 30,664 78,941117,667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 표 2-13. 2006년 풍력 보급의 구체적인 내용 ❚

10kW 이하 11~100kW 101kW 이상 계

가동시설수(기) 25 - 43 68

총시설용량(ｋＷ) 191 - 78,750 78,941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5) 연료전지

❚ 표 2-14.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제 수

(건)

신규 32 4 3 - 3 13 4 6 3 68
계속 66 3 4 4 3 4 15 11 9 119
계 98 7 7 4 6 17 19 17 12 187

사업비

(백만 원)

정부 22,349 3,280 5,759 5,390 7,481 14,529 18,263 30,358 31,110 138,519
민간 23,118 2,047 4,506 4,259 6,241 13,442 15,999 28,888 30,900 129,400
계 45,467 5,327 10,265 9,649 13,722 27,971 34,262 59,246 62,010 267,919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48│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표 2-15. 연료전지 보급 현황 ❚ 

2005 2006 합계

설치용량(kW) 756 270 1,026
발전량(MWh/년) 2,103 6,681 -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6) 폐기물에너지

❚ 표 2-16. 폐기물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제 수

(건)

신규 28 3 2 6 5 11 2 7 4 68
계속 35 2 3 5 7 5 10 6 9 82
계 63 5 5 11 12 16 12 13 13 150

사업비

(백만 원)

정부 6,076 733 1,396 3,194 4,071 5,018 3,908 6,172 6,065 36,633
민간 10,184 252 572 1,632 2,984 3,298 2,097 2,135 3,588 26,742
계 16,260 985 1,968 4,826 7,055 8,316 6,005 8,307 9,653 63,375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 표 2-17. 2006년 폐기물에너지 이용 현황 ❚ 

소각열이용 보일러

(산업폐기물, 폐목재 등)

대형도시쓰레기

소각열

시멘트킬른

보조연료
RDF/RPF 정제연료유

시설 521기 33개소 9개소 4개소 64개소

공급량 50,709증기톤 5,049Tcal 485,586t 92,235t 324,467kl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7) 수소에너지6)

❚ 표 2-18.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 

구  분 ’88~’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제 수

(건)

신규 12 2 1 2 2 8 1 5 2 35
계속 19 4 3 1 2 4 9 7 10 59
계 31 6 4 3 4 12 10 12 12 94

사업비

(백만 원)

정부 1,845 771 1,219 1,058 1,752 5,848 7,056 9,577 8,374 37,500
민간 156 163 678 784 963 4,262 5,922 6,076 5,155 24,159
계 2,001 934 1,897 1,842 2,715 10,110 12,978 15,653 13,529 61,659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가능에너지센터.

6) 수소에너지는 현재 연구단계에 있으며, 국내에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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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억 톤(2004년)으로 OECD 중 6위(표 2-19 참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본의 절반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

계 차원에서도 상당히 대량으로 배출(세계 6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의 증가율(1990~2004년)은 90.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1990

년 이후 급속한 속도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GDP당 배출량은 0.59톤/

천 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8위, 1인당 배출량은 12.28톤/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4위여서 GDP와 1인당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비교적 높고, 또한 소득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 표 2-19.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 

구  분 내  용 순위 기  타

배출량 5.9억 톤 ６ １위: 미국(70.7)  ２위: 일본(13.6)
증가율(1990~2004년) 90.1% １ ２위: 터키(72.6)  ３위: 스페인(49.0)
GDP당 배출량 0.59톤/천달러 ８ １위: 호주(0.80)  ７위: 미국(0.61)
1인당 배출량 12.28톤/명 14 １위: 룩셈부르크(28.02)

자료: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8년 6월 24일.

2)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국제협약에 따른 에너지절약 문제에의 대응

한국의 에너지절약 문제는 온난화대책과 관계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

로 지구온난화 문제의 국제적 대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스

트 교토의정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소비 패턴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편 원유가격 

급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에너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에너지절약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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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CO2 배출량 감축의식은 낮고, 대책은 진척이 없다

2008년 1월 환경부는 국민, 지자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2-20.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 개요 ❚ 

구  분 개   요

조사대상
제조업(338), 전기․가스․수도(6), 운수(57), 사업서비스(99)에 속하는 

종업원 20명 이상의 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2008년 1월 14일 ~ 2008년 2월 10일

조사기관 환경부

가) CO2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에 불과

CO2 배출 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는 기업이 전체의 86.4%로,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감축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30.8%가 감축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 대책을 실시하고 있

는 비율은 10% 이하로 양자간 격차가 크다. 대기업에서도 60% 이상의 기

업에서 향후 감축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 참고). 

❚ 표 2-21. CO2 배출 감축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 ❚ 

(단위: 명, %)

사례 수 계획 없음 현재 실시 중 향후 실시 계획

전　체 500명 86.4% 6.0% 7.6%

표준산업

분류별

제조업 338 87.0 5.0 8.0
전기, 가스, 수도 6 83.3 0.0 16.7

운수업 57 73.7 17.5 8.8
사업서비스업 99 91.9 3.0 5.1

회사

규모별

20~49명 322 89.8 4.0 6.2
50~99명 104 76.0 8.7 15.4

100~299명 61 91.8 6.6 1.6
300명 이상 13 61.5 30.8 7.7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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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2 배출 감축 프로그램의 실시동기는 선진국의 기준 강화에 대응

CO2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기는 선진국 환경기준 강화에 대

한 대응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선진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 국가들의 기준에 

상응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

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표 2-22 참고).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2. 감축 프로그램의 실시동기 ❚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제품수출시 

선진국의 

강화된 

환경기준에 

부합

향후 

탄소배출권

의 판매 및 

매매를 통한 

수익증대

기업의 해외

투자 용이

기업의 

국제브랜드 

향상

시의 현안 정부정책

전　　체 68명 64.7% 13.2% 10.3% 8.8% 1.5% 1.5%

표준산업

분류별

제조업 44 70.5 11.4 11.4. 6.8 0.0 0.0

전기, 가스, 수도 1 0.0 0.0 0.0 100.0 0.0 0.0

운수업 15 60.0 13.3 0.0 13.3 6.7 6.7

사업서비스업 8 50.0 25.0 25.0 0.0 0.0 0.0

회사

규모별

20～49명 33 66.7 9.1 12.1 12.1 0.0 0.0

50～99명 25 68.0 16.0 8.0 4.0 4.0 0.0

100～299명 5 40.0 20.0 20.0 0.0 0.0 20.0

300명 이상 5 60.0 20.0 0.0 20.0 0.0 0.0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다) 60% 이상의 기업은 개도국보다 엄격한 감축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식

환경부에서 실시한 설문응답 기업의 약 40%는 OECD 회원국보다도 낮은 

감축의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23.6%의 기업은 선진국 정도의 감축의무도 부

득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 이상의 기업은 개도국보다 

엄격한 감축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도국 수준의 의무를 희망하

는 기업은 22.6%이다(표 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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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3.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인식 ❚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OECD 

국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감축의무 

부담

OECD 

국가로서 

선진국에 

준하는 

감축의무 

부담

개도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의무 

부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

를 무력화

무응답

전　　체 500명 38.2% 23.6% 22.6% 11.0% 1.0% 3.6%

표준산업

분류별

제조업 338 37.6 28.4 18.9 10.7 1.2 3.3
전기, 가스, 수도 6 66.7 0.0 33.3 0.0 0.0 0.0

운수업 57 40.4 12.3 28.1 10.5 0.0 8.8
사업서비스업 99 37.4 15.2 31.3 13.1 1.0 2.0

회사규모

별

20~49명 322 40.1 25.2 18.6 11.5 0.6 4.0
50~99명 104 33.7 23.1 29.8 9.6 1.0 2.9

100~299명 61 37.7 13.1 31.1 11.5 3.3 3.3
300명 이상 13 30.8 38.5 23.1 7.7 0.0 0.0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라) 중소기업은 온난화대책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기업 전체의 60%는 영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악영향을 예상하

는 기업은 전체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온난화대책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충

분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4.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영향

다소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다소  

긍정적 

영향

매우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전  체 500명 1.0% 23.8% 60.0% 14.2% 1.0% 24.8% 60.0% 15.2%
표준

산업

분류별

제조업 338 1.2 23.1 61.5 13.0 1.2 24.3 61.5 14.2
전기, 가스, 수도 6 0.0 16.7 50.0 33.3 0.0 16.7 50.0 33.3

운수업 57 1.8 40.4 33.3 22.8 1.8 42.1 33.3 24.6
사업서비스업 99 0.0 17.2 70.7 12.1 0.0 17.2 70.7 12.1

회사

규모별

20~49명 322 0.9 22.4 63.0 13.4 0.3 23.3 63.0 13.7
50~99명 104 1.0 22.1 56.7 16.3 3.8 23.1 56.7 20.2

100~299명 61 1.6 29.5 54.1 14.8 0.0 31.1 54.1 14.8
300명 이상 13 0.0 46.2 38.5 15.4 0.0 46.2 38.5 15.4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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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O2 배출 감축의 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은 60% 정도가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은 30% 이하에 그치고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 정도의 기업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표 2-25. 온실가스 감축 개시 시기에 대한 기업 인식 ❚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빠를수록 

유리
서둘러 시행

시급하지 

않음
필요 없음

전　　체 500명 28.6% 45.8% 24.2% 1.4%

표준산업

분류별

제조업 338 26.6 46.4 26.3 0.6
전기, 가스, 수도 6 33.3 50.0 16.7 0.0

운수업 57 29.8 47.4 17.5 5.3
사업서비스업 99 34.3 42.4 21.2 2.0

회사

규모별

20~49명 322 29.2 44.4 24.8 1.6
50~99명 104 26.9 48.1 23.1 1.9

100~299명 61 21.3 55.7 23.0 0.0
300명 이상 13 61.5 15.4 23.1 0.0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바) 정부에 대해 대체에너지의 개발 보급, 에너지절약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표 2-26. 정부의 역할 ❚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해양, 수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정책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 

설립

자동차세 및 

항공세 

인상으로 

차량사용 및 

항공여행 

억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전　　체 500명 48.6% 23.6% 19.0% 8.0% 0.4% 0.4%

표준산업

분류별

제조업 338 50.3 24.9 15.7 8.3 26.3 0.6
전기, 가스, 수도 6 50.0 0.0 50.0 0.0 16.7 0.0

운수업 57 38.6 31.6 22.8 7.0 17.5 5.3
사업서비스업 99 48.5 16.2 26.3 8.1 21.2 2.0

회사규모별

20~49명 322 46.6 26.1 19.9 6.5 24.8 1.6
50~99명 104 57.7 19.7 12.5 9.6 23.1 1.9

100~299명 61 47.5 19.7 21.3 11.5 23.0 0.0
300명 이상 13 30.8 15.4 38.5 15.4 23.1 0.0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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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자체에 대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프라기반 정비와 기후변화조례 등의 제도적
인 기반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 표 2-27. 지자체의 역할 ❚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

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좋은 도시 

기반 구축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탄소흡수

원 확대 

사업 실시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소비자운동 

전개

기업의 

CO2배출

도를 

조사해 

기초자료 

마련

전　　체 500명 24.2% 20.0% 19.8% 16.0% 12.0% 7.8% 0.2%

표준

산업

분류별

제조업 338 25.1 21.0 19.8 14.5 10.9 8.3 0.3
전기, 가스, 수도 6 33.3 50.0 0.0 0.0 16.7 0.0 0.0

운수업 57 17.5 10.5 29.8 22.8 14.0 5.3 0.0
사업서비스업 99 24.2 20.2 15.2 18.2 14.1 8.1 0.0

회사

규모별

20~49명 322 23.9 19.9 20.8 16.8 10.6 7.8 0.3
50~99명 104 24.0 20.2 19.2 13.5 12.5 10.6 0.0

100~299명 61 26.2 16.4 18.0 19.7 16.4 3.3 0.0
300명 이상 13 23.1 38.5 7.7 0.0 23.1 7.7 0.0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아) 기업의 역할은 신 ․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CO2 배출량의 공개 ․ 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있다고 인식

❚ 표 2-28. 기업의 역할 ❚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신․재생

에너지 

개발

CO2 배출량 

공개 및 

감축프로

그램 실시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신기술 도입

CDM 활용

타국과의 

공동기술 

개발

해외

기술 

도입

전　　체 500명 42.2% 28.4% 19.0% 6.6% 2.4% 1.0%

표준

산업

분류별

제조업 338 45.0 26.3 19.2 6.2 1.8 0.9
전기, 가스, 수도 6 0.0 50.0 16.7 33.3 0.0 0.0

운수업 57 33.3 33.3 19.3 5.3 7.0 1.8
사업서비스업 99 40.4 31.3 18.2 7.1 2.0 1.0

회사

규모별

20~49명 322 44.4 29.5 16.8 5.9 2.2 0.9
50~99명 104 43.3 27.9 20.2 4.8 1.0 1.9

100~299명 61 29.5 24.6 27.9 13.1 4.9 0.0
300명 이상 13 38.5 23.1 23.1 7.7 7.7 0.0

자료: 환경부(2008),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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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7)

한국정부는 온난화를 둘러싼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한국 

사회를 저탄소사회로 전환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8년 6월에는 이 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을 청취했다.

5)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전개

환경부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정을 현재 7개 도시와 체결하였다. 이 

시범도시들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표 2-29.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의 지정 현황 ❚ 

도  시 협정체결일 감축목표

제주 2007．7. 11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10％

과천 2007．8. 29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5％

창원 2007．11. 2
지역총생산 1,000달러당 배출량을 2015년까지 

0.28t으로 감축(2004년 0.43t）
부산 2008．1. 28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10％

광주 2008．4. 10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10％

울산 2008．4. 18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을 유지

여수 2008．6. 1 2012년 예상 배출량 10％ 감축

자료: 각종 신문에서 작성.

가) 광주시

전력․가스 사용량을 보통보다 감축한 경우 광주은행의 ‘탄소그린카드’에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큰 호응을 얻어 광범위한 시민의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7) 󰡔Low Carbon, Green Korea-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안)󰡕, 2008년 6월 25일(공청회 자료),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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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활동 착수

다) 부산시

지자체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

라) 과천시

옥상의 녹화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추진

마) 울산 ․ 창원 ․ 여수시

이 도시들은 공업도시로서, 지자체가 주요 사업장과 자발적인 배출감축협

정을 체결하여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57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일본에는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기본법으로서 ｢환경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개별법으로는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절약법) 및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재생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너지절약․재

활용지원법) 등이 있다. 아울러 신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에너지법) 등이 있고, 지구온난화대책의 분야에서

는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온난화대책추진법) 등이 있다. 

조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CO2배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도쿄도(東

京都)의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확보조례) 

및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가나가와현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를 

들 수 있다. 또한 특히 가나가와현에서는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는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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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나가와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조례(가칭)｣의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쿄도는 ｢도쿄도 기후변화대책방침｣을 제정하여 기후변화대책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앞서서 대표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국내법

1) ｢환경기본법｣8)
일본에서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되었다(환경성 소관).

2)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절약법)9)

연료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조

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1979년에 제정되었다(경제산업성 소관, 일부는 국토

교통성 소관). 

3)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재생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너지절약 ․ 재활용지원법)10)

1993년에 임시입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원래 2003년까지의 한시적 법률이

었으나, 그 후 시한이 2013년으로 연장되었다(경제산업성 등 소관). 이 법률

에 의해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기기의 설치에 관한 저리융자와 법인세 감

면 등 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도입되었다. 

8) http://law.e-gov.go.jp/htmldata/H05/H05H0091.html

9) http://law.e-gov.go.jp/htmldata/S54/S54H0049.html

10) http://law.e-gov.go.jp/htmldata/H05/H05H0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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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에너지법)11)

석유대체에너지의 도입에 관한 장기목표의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에 제정되었다(경제산업성 소관).

5)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온난화대책 추진법)12) 

｢교토의정서｣를 근거로 하여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을 하나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에 제정되었다(2002년 개

정, 환경성 소관).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에 부과된 목표 ‘온실가스의 1990

년 대비 6%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 

법에 의거하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이 수립되었다. 

나. 정부 기본방침

1)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13)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히 한 일본정부의 기

본방침으로서 1998년에 책정되었다(2002년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의거하여 결정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은 이 대강을 기초로 한다. 산업

부문에서의 CO2 배출량 감축대책은 경단련(經團聯)의 ｢자주행동계획｣을 시

작으로 하는 자발적인 노력에 일임한다. 

11) http://law.e-gov.go.jp/htmldata/H09/H09H0037.html

12) http://law.e-gov.go.jp/htmldata/H10/H10H0117.html

13) http://www.env.go.jp/earth/ondanka/taik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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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례

1)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14)

2000년에 제정된 도쿄도의 조례이다. 2010년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6%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의무

와 벌칙을 정하고 있다. 

2) ｢가나가와현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15)
1997년에 제정된 가나가와현의 조례이다. 지정사업장은 CO2 배출 억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환경배려서의 작성과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3) ｢가나가와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조례(가칭)｣16)
가나가와현의 2006년 CO2 배출량은 1990년과 비교해 10.0% 증가했다. 

가나가와현은 ‘2010년의 현내 CO2 총배출량을 1990년의 수준까지 감축한

다’는 추진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 조

례(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라. 지자체 기본방침

1) ｢도쿄도 기후변화대책방침｣17)
2007년 1월 말부터 도쿄도가 시작한 ｢카본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

14) http://www.reiki.metro.tokyo.jp/reiki_honbun/g1011328001.html

15) http://k-base03.pref.kanagawa.jp/cgi-bin/d1w_savvy/D1W_resdata.exe?PROCID

=-1244713671&CALLTYPE=2&UKEY=1220597915114

16) http://www.pref.kanagawa.jp/osirase/kankyokeikaku/ondanka/jourei/iinkaian02.pdf

17) http://www2.kankyo.metro.tokyo.jp/kikaku/kikouhendouhousin/data/honnbunn-a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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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방침이다. 향후 10년간 도의 기후변화대책의 기본입장을 명확히 밝히

는 것과 함께 대표적인 정책을 선행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에 의한 환

경 관련 이니셔티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가. 대기업

대기업에서는 오일쇼크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한편, 에너지절약 대책은 경

제적인 이익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대

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단련에 속하는 기업은 그 ｢자주행

동계획｣을 통해 온난화 대책으로서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쿄․오사카․나고야 증권거래소 1부 및 2부 상장회사에 대한 조사

에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에코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

나 서비스․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재생가

능에너지 관련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대기업도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1) 경단련 ｢자주행동계획｣에 따라 2006년 CO2 배출량이 1990년 대비 -1.5%

경단련의 ｢경단련 환경 자주행동계획｣은 원래부터 폐기물대책과 함께 온

난화대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1997년 7월 교토의정

서의 채택에 앞서 책정되었는데, 정부의 ｢교토의정서 목적달성 계획｣18) 및 

동 계획 개정안19)에서도 산업계의 주요한 대응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

18) http://www.kantei.go.jp/jp/singi/ondanka/kakugi/050428keikaku.pdf

19) http://www.env.go.jp/press/file_view.php?serial=10972&hou_id=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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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의 입장에서 자율적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각 주체가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진전된 대책을 선택할 수 있다.

․ 높은 목표에의 노력유인이 있을 수 있다. 

․ 정부와 실시주체 양측에서 수속비용이 필요 없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주행동계획｣에는 이들의 장점이 더욱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자주행동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있다. 

․ 효력을 발생시키는 벌칙 규정이 없다.

․ 원단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경단련에서 추구하

는 전체 목표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없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 또한 ｢자주행동계획｣에 의존하게 되면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의 목

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책임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경단련은 ‘2010년도에 산업부문 및 에너지 전환부문에서의 CO2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온난

화대책 환경 자주행동계획 2007년도 Follow-up｣에 참가한 산업․에너지 전

환부문 35개 업종20)의 CO2 배출량은 기준연도인 1990년에 5억 1,203만 톤

-CO2로, 이것은 일본 전체의 CO2 배출량(1990년도 11억 4,420만 톤-CO2)

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Follow-up 조사결과, 2006년도의 CO2 

배출량은 5억 458만 톤-CO2로, 1990년도 대비 1.5% 감소(2005년도 대비 

0.2% 감소)하여 2000년도부터 7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20) 2007년도의 Follow-up 조사에 참가한 업종은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 중에서 전기차업연합회, 석유연맹, 일본

가스협회(이상, 에너지 전환부문), 일본철강연맹,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제지연합회, 시멘트협회, 전기․전자 4단

체(일본전기공업회․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비즈니스기계․정보시스템산업협회), 일

본건설업단체연합회․일본토목공업협회․건축업협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주택생산단체연

합회, 일본광업협회, 석탄제조공업회, 일본고무공업회, 일본제약단체연합회․일본제약공업협회, 판초자협회, 일본

알루미늄협회, 맥주제조협회, 일본전선공업회, 일본자동차차체협회, 일본유업협회, 일본신동(伸銅)협회, 일본산업

기계공업회, 일본베어링공업회, 정밀공업회, 일본위생설비기기공업회, 전국청량음료공업회, 석탄석광업협회, 일본

공장기계공업회, 제분협회, 일본조선공업회․일본중소형조선공업회, 일본산업차량협회, 일본철도차량공업회, 석유

광업협회(이상 산업부문)의 35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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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산업․에너지 전환부문의 CO2 배출량 ❚ 

(단위: 만 톤-CO2)

자료: 温暖化対策 環境自主行動計画 2007年度フォローアップ結果＜2006年度実績＞、日本経済団体連合会.

｢온난화대책 환경 자주행동계획 2007년 Follow-up 결과 -2006년도 실적｣21)

에 따르면 35개 업종 가운데 CO2 배출량이 1990년도 대비 감소한 예는 20

개 업종, 2005년도 대비로는 21개 업종이었다. 또한 CO2 배출량의 감축을 

목표로 했던 15개 업종22) 가운데 1990년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예는 12

개 업종, 2005년도 대비로는 9개 업종이었다.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을 목표

로 했던 5개 업종23) 가운데 1990년도 대비 사용량이 감소한 예는 4개 업종, 

2005년 대비로는 0개 업종이었다. CO2 배출 원단위 혹은 에너지원단위 향

상을 목표로 했던 23개 업종24) 가운데 1990년도 대비 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21)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07/089/honbun.pdf

22) 일본가스협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주택생산단체연합회, 석탄제조공업회, 일본고무공업회, 

일본제약단체연합회․일본제약공업협회, 판초자협회, 맥주제조협회, 일본자동차차체공업회, 일본산업기계공업회, 

정밀공업회, 일본위생설비기기공업회, 일본산업차량협회, 일본철도차량공업회의 15개 업종.

23) 일본철강연맹, 석탄제조공업회, 판초자협회, 일본전선공업회, 일본공작기계공업회의 5개 업종.

24) 전기사업연합회, 석유연맹, 일본가스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제지연합회, 시멘트협회, 전기․전자 4단체

(일본전기공업회․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비즈니스기계․정보시스템산업협회), 일

본건설단체연합회․일본토목공업협회․건축업협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일본광업협회, 일본고무공업회, 일

본알루미늄협회, 일본전선공업회, 일본유업협회, 일본신동(伸銅)협회, 일본산업기계공업회, 일본베어링공업회, 

전국청량음료공업회, 석탄석광업협회, 일본공작기계공업회, 제분협회, 일본조선공업회․일본중소형조선공업회, 

석유광업협회의 23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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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업종, 2005년도 대비로는 18개 업종이었다. 경단련이 향후 Follow-up

에서 목표의 상향 수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산업․에너지 

전환부문에서 17개 업종25)이 경단련의 의견을 받아들여 목표수준을 높였다. 

｢자주행동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제는 ‘중소기업 등 CO2 배출량 감

축제도(국내 CDM 제도)’26)의 도입에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자금․기술을 제공받아 배출량 감축에 노력한 결과로서 교부되는 국내 크레

딧(배출권)을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대기업은 이 크레딧을 ｢자주행동계

획｣의 달성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자금․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대기업은 자력으로는 곤란한 목표

달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폐열발전 등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에 대한 참가

일본 환경성이 실시한 ｢2000년도 환경친화적인 기업행동조사｣27)결과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이미 폐열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상

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상장기업은 전체의 39.5%였다. 구체적인 

서비스․상품별로 보면,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장치 등의 개발․판매’ 가

운데 에너지절약 분야(재생가능에너지를 포함)에서 ‘폐열발전’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2.7%로 가장 많았고, ‘풍력발전장치’라고 응답한 기업이 6.9%, ‘자

연형 태양열시스템(passive solar system)’이 5.4%로 뒤를 잇고 있다. 이 

｢기업행동조사｣의 조사대상은 도쿄․오사카․나고야 증권거래소 1부 및 2부 

상장기업 2,556개사였다.

25) 석유연맹, 일본가스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제지연합회, 시멘트협회, 전기․전차 4단체, 일본자동차공업회, 

주택생산단체연합회, 일본광업협회, 석탄제조공업회, 일본고무공업회, 판초자협회, 일본알루미늄협회, 일본전선

공업회, 일본신동(伸銅)협회, 정밀공업회, 일본위생설비기기공업회의 17개 업종.

26) http://www.meti.go.jp/press/20071210002/03_annex.pdf

27) http://www.env.go.jp/policy/j-hiroba/kigyo/h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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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에너지절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도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절약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

만 인재․자금․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추진은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

업이 많은 실정이다. 에너지절약 시책은 일본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가동우

회 전국협의회의 통일적인 체제가 이제 막 구축된 단계에 있다. 에너지절

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참가상황은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 

기술, 신에너지의 도입기술, 연료대체 지원, 에코카 판매․렌털 등의 분야에, 

중소기업의 경우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 도입 지원 등의 분야에서 각

각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1) 구체적인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2005년의 CO2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9% 증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서도 ‘중소기업의 배출 감축대책 추진’이 포

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대

해 ｢상공회의소 환경행동계획｣28) 가운데 ‘선진적인 대응을 시도하는 기업이 

있는 한편, 많은 경우 지구온난화대책을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면서도 어려

운 경영환경하에서 인재와 자금, 정보의 부족 등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상공회의소는 회원 중소기업이 지구온난화대

책에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상공회

의소 환경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원내용은 CO2 배출 감축․흡수(자사의 

1차에너지 소비량․CO2 배출량의 파악․감축 지원, 국내 크레딧제도 추진, 

28) http://www.jcci.or.jp/nissyo/IKEN/080619ec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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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활동 등), 비용 감축(에코상담, 에너지절약기기로의 대체 추진 등), 인증 

취득(에코행동21, ISO 14000 등),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등이다.

또한 ｢동우회 경기 현황 조사보고(중소기업가동우회 전국협의회)｣의 옵션

조사29)에서도 다수의 회원기업에서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못하고 

있다(62.7%)’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9.2%, ‘본격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응답은 15.1%였다(그림 3-2 참

고). CO2 감축 추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조명의 소등 등 적정관리’(66.%), 

‘공조기기의 적정관리’(44.2%), ‘폐기물 발생의 감축’(34.3%), ‘가솔린 사용

량의 감축’(29.5%)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채택’

은 4%, ‘제조공정과 유통의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6.4%로 에

너지절약 기술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여

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가동우회 전국협의회는 중소기업에 

의한 자율적인 CO2 배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의 지구환경부

회에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동우회의 일부에서는 이미 전기 등 에너지사용량 

감축을 위한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의 ｢중소기업 등 CO2 배출 감축 검토회｣도 대기업에 비

해 중소기업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대비 2.3%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의 배출량(약 9,000만 톤)은 2.9%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준연도

부터 2005년까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변화에 대한 중소제조업의 기여도는 

+0.19%로 대기업의 -1.39%와 비교해 크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검

토회는 ‘중소기업 등 CO2 배출량 감축제도(국내 CDM 제도)’30)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9) http://www.doyu.jp/research/theme/data/option200805.html

30) http://www.meti.go.jp/press/2007120002/03_anne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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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CO2 등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응답 현황 ❚ 

자료: 중소기업가동우회 전국협의회(2008), ｢옵션조사-CO2 등 배출량 감축｣.

2) ESCO 등 대기업 대상 에코비즈니스에 참여

｢중소기업의 에코비즈니스(중소기업금융공고 총합연구소)｣에 따르면, 대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에코비즈니스(지구온난화 방지․에너지절약 

분야) 사례는 다음과 같다.31) 

․ 에너지절약 기술(ESCO 서비스, 생산공정의 에너지절약․효율화, 물류

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효율화, 사무실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 신에너지의 도입 지원, 연료대체 지원

․ 에코카의 판매․대여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에코비즈니스(지구온난화 방

지․에너지절약 분야)에는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 도입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ESCO 사업․에너지절약 관련 기기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주)사토키가 있다. 이 회사는 호텔업계의 수요에 대응해 호텔고객 전용 자

동온도제어장치인 ‘공조 명인 시리즈’와 ‘에너지절약 명인 시리즈’를 개발했

31) http://www.jasme.go.jp/jpn/result/c2_0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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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분야에서는 (주)에이와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여타 회사에 비해 풍부한 경험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전 제안에서 실행계획의 제안, 에너지시스템의 시공까지를 종합

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회사의 상품으로는 소형 

풍력발전기 ‘사보니우스 풍차’, 인력으로 발전하는 자전거 ‘에코바이크’, 태

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발전가능한 ‘에코백’이 있다.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일본의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을 보여

주는 통계자료는 거의 없다.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신에너지부회 중간보고

(안) (경제산업성)｣32)는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벤처기업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기술선택의 다양화와 기술혁신의 활성화라는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발전과정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정책에 대해서(자원에너지청)｣33)는 신에너지

(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그 기술을 보급

하기 위해 여타 정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참가를 촉진하고, 기술옵션

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프론티어를 개척해야 한다’는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앞선 ｢중간보고(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분야로 태양전지의 혁신기술(색소증감 태양전지와 양자나노구조 태

양전지), 태양광발전과 태양열집열기의 하이브리드 솔라시스템, 저풍속대응형 

고효율 풍력발전기, 연료전지의 고분자막과 마이크로연료전지, 셀룰로스계 바

이오매스로부터의 에탄올생성효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32)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60613d02j.pdf

33)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60519d03j.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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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협력 실태

에너지절약 분야는 오일쇼크 이후 고도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발전도상국 등에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외자와의 제휴에 관한 적당한 통계가 별로 없다. 반면 재생가

능에너지 분야는 ‘조회데이터베이스(TTPP)’(일본무역진흥기구)34)를 살펴보

면, 해외기업과의 기술제휴를 모색하는 일본기업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또

한 ‘대일투자정보’(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신에너지 관련 기술이 집적

되어 있고, 외자계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나가사키현(長

崎県)을 예로 들고 있다. 

마. 에너지 ․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환경비즈니스의 전개(사단법인 정부자료등보급조사회)｣35)에 따르면, 환경

성은 환경비즈니스 가운데 폐기물․재활용 분야(순환형 사회비즈니스)의 

2000년 시장규모는 약 21조 엔(고용규모 약 57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순환형 사회비즈니스에 관한 상기의 통계에는 에너지절약 분야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절약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비즈니스 전개｣에 게재된 환경비

즈니스의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환경성은 환경비즈니스의 2000년 시장규모

를 약 30조 엔(고용규모 약 77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관리의 시장규모는 약 7,300억 엔(고용규모 약 1만 3,100명),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규모는 약 1,600억 엔(고용규모 약 5,800명)이다. 양 

34) http://www3.jetro.go.jp/ttpp/JAN.CL01_JAN

35) http://www.gioss.or.jp/current2/cr046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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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모두 향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2020년에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

지관리가 약 7조 7,700억 엔(약 230만 1,700명), 재생가능에너지가 약 9,300

억 엔(약 2만 8,600명)의 시장규모(고용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2002년 ｢에너지절약 기술전략(자원에너지청)｣36)에 따르면,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절약의 주요한 과제로서 다음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 산업 프로세스에서 고정에너지 소비 절감

․ 증기 이용 프로세스 효율화

․ 전동기․파워일렉트로닉스 응용장치에서의 에너지절약

․ 가열․건조 프로세스에서의 효율 향상

․ 냉열 이용 프로세스 시스템에 관한 에너지절약

․ 열의 유효 이용

또한 2004년의 ｢신산업창조전략(경제산업성)｣37)은 환경․에너지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에서의 환경․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

술적 과제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의 실용화를 추진한다.

․ 태양광 발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 I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한다.

․ 에너지절약․혁신적 온난화대책․폐기물(3R)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36) http://www.meti.go.jp/kohosys/press/0002808/1/020612syoenegijutu-report.htm

37) http://www.meti.go.jp/policy/economic_industrial/press/0005221/1/040518sinsangyou_hons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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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관련 과제는 이러한 기술개발에 특화된 과제뿐만 아니라 기술 

보급, 제도기반 정비, 시장 창출․확대 등 사회적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환경기본계획- 환경분야의 개척을 통한 새로운 풍요에의 길(제3차 

환경기본계획 2006년 책정, 환경성)｣38)에서는 제2차 환경기본계획 수립 이

후의 대응에 따른 성과와 향후 환경정책과제가 기술되어 있다(표 3-1 참고). 

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대책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이 향후 과제로 되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폭적인 배출량 감축이 필요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활용 등 사회구조와 정책사

고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장래의 환경정책도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전개

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표 3-1. 제2차 환경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 

분  야 성  과 향후 과제

지구온난화

대책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됨에 

따라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이 

책정되었고, 또한 교토의정서의 6% 
감축약속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도입되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대책 구축에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자체는 

여전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향후 

모든 주체가 참가․연계하여 일본의 

감축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대폭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행할 필요가 있고, 
사회경제의 모든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도록 전환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장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백캐스팅(backcasting) 방법 등 

장래의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자료: 환경성(2006), 󰡔환경기본계획-환경분야의 개척을 통한 새로운 풍요에의 길󰡕.

38) http://www.env.go.jp/policy/kihon_keikaku/kakugi_honbun20060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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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연구․환경기술개발의 추진전략에 대하여(답신)(2006년 중앙환

경심의회)｣39)는 탈온난화 사회의 실현에 대한 연구․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를 도모하고 있다(표 3-2 참고).

❚ 표 3-2. 환경연구․환경기술의 주요 과제(탈온난화 사회 구축영역) ❚ 

영역 정책목표 주요과제 및 중점투자과제

탈온난화

사회

구축영역

․ 제1약속기간(2012년)의 감축목표 

달성 [단기목표]
․ 포스트 제1약속기간의 감축목표 

설정․달성 [중기목표]
․ 온실가스농도의 안정화 [장기과제]

※ 이 영역은 여타 영역과 기간이 

다르다.
   단기= 5년 정도

   중기= 수십년 정도

   장기= 100년 정도

․ 종합적인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제 확립 

[중점투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평가네트워크 확립 

[중점투자]
․ 기후모델, 기후변화 영향 예측의 

정밀화와 기후변화리스크의 관리방법, 
적응방안 검토 [중점투자]

․ 탈온난화 사회의 디자인 

연구․정책평가모델의 연구 [중점투자] 
․ 재생가능에너지 도입기술의 

개발․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제도 연구 [중점투자]
․ 수소․연료전지 등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기술개발․도입 

[중점투자]
․ CDM․기술이전을 통한 아시아의 

저CO2 배출화의 실시방안 연구

․ 기술개발․개량, 기술도입․보급 확대, 
관련 인프라정비, 사회시스템 연구

․ 에너지절약, 캐스케이드 이용 

기술․시스템 개발․도입

․ 탄소의 고정․저류, 삼림 등 흡수원 

증대기술의 개발․도입

․ 새로운 대책기술 도입을 위한 

사회시스템 연구, 경제적 방안 연구

․ 할로겐 함유물질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 

기술의 개발․도입․평가 연구

자료: 중앙환경심의회(2006), ｢환경연구․환경기술 개발의 추진전략에 대하여(답신)｣.

39) http://www.env.go.jp/council/toshin/t02-h1807/honkoku-1.pdf(답신 본문)

    http://www.env.go.jp/council/toshin/t02-h1807/ref03_1-1.pdf(자료 1)

    http://www.env.go.jp/council/toshin/t02-h1807/honkoku-2.pdf(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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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1. 한국의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한국은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법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에 대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

여 약 15년 만에 거의 2배로 되었다. 

또한 현재 국제적으로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에 관련된 세계적인 틀에 

대해 기후변화협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의 에너지절약 문제는 이것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간에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 틀의 설정에 대한 관

심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책정 

중인데 그 추진과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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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으로서 기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강화

․체계적인 기후변화의 예측, 적응, 홍보

․글로벌 리더십 발휘

․정책기반 구축

즉 한국정부는 ‘저탄소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부문에 대해 ‘고효율․저배출의 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수요를 억제’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건국 60주

년을 축하하는 연설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즉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환경에 친화적인 기술과 그린에너지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한국에서는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 형성과도 관

련이 있지만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도 에너지절

약․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국 대기업의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본 보고서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대기업 모두(15개사)

가 에너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동기로서는 13개사가 

‘기업이념(방침)’을 꼽고 있다. ‘법규제’를 지적한 기업은 3개사에 불과했다

(복수응답).

그러나 에너지대책의 자기목표 달성도를 보면, 목표수준이 낮기 때문에 달

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달성도 자체도 낮은 것

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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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우선과제로서 대기업 9개사가 ‘사내에

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을 선택하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기

대하고 있다. 

❚ 표 4-1. 한국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목표달성도(설문조사 결과) ❚ 

분야
실시 

기업 수
목표 설정 대책진행상황 목표미달성 이유

일본에 대한 

기대

에너지

절약
15

감축목표 설정이 낮다

40%~          0
20~40%        2
0~20%, 기타   12

목표달성도가 높다

60~100%    10
40~60%      0
0~40%, 기타  3

자금 부족     1
기술력 부족   3
인원 부족     0
기타         3

기술이전

재생가능

에너지
6

이용률의 목표설정이 낮다

15%~          1
10~15%        0
0~10%, 기타    4

목표달성도가 낮다

60~100%     0
40~60%      1
0~40%, 기타  2

자금 부족     3
기술력 부족   1
인원 부족     0
기타         2

기술이전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본 보고서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중소기업 35개사 가

운데 32개사가 에너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기로서는 

27개사가 ‘기업이념(방침)’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자기목표의 달성도를 보면, 에너지절약은 목표수준 자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00%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6개사에 불과했다. 목표미

달성의 이유로서 ‘자금 부족(6개사)’, ‘기술 부족(5개사)’, ‘인원 부족(5개사)’

을 꼽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달성도가 낮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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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한국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목표달성도(설문조사 결과) ❚ 

분야
실시 

기업 수
목표 설정 대책진행상황 목표미달성 이유

일본에 대한 

기대

에너지

절약
33

감축목표 설정이 낮다

40%~           3
20~40%         6
0~20%, 기타    25

목표달성도가 높다

60~100%    11
40~60%      3
0~40%, 기타 21

자금 부족     6
기술력 부족   5
인원 부족     5
기타         9

기술이전

재생가능

에너지
5

이용률의 목표설정이 낮다

15%~           2
10~15%         0
0~10%, 기타     4

목표달성도가 낮다

60~100%     0
40~60%      1
0~40%, 기타  3

자금 부족     1
기술력 부족   0
인원 부족     2
기타         1

기술이전

2. 일본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일본의 에너지절약 기술은 석유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

하게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분야에서는 개도국 등에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에너지절약 기술 가운데 이미 국내외에서 도입된 실적이 

있거나 혹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화학공업, 석유․석유제품제조업, 

요업․토석제품제조업, 철강업, 비철금속제조업, 섬유공업 및 펄프․종이․종

이가공품제조업 등의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표 4-3 참고).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서도 일본은 일정한 실적을 쌓고 있다. 특히 태양전

지 생산량과 도입 누적량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가운

데 이미 실적이 있는 유력한 분야는 태양광발전(태양전지) 이외에도 태양열 

이용, 열펌프, 바이오매스 직접연소․발전, 폐기물발전 등이다(표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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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기술이전이 가능한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 

제조업 분류* 기    술

10. 음료․담배․사료

․온수회수형 보리즙 자비(煮沸) 장치

․맥주공장 복합에너지절약 시스템

․보리즙 자비 가마용 스크루형 증기재압축식 열펌프

11. 섬유공업

․고속 링방정기

․방적용 고속 카드기

․용액방사식 고속 제사(製絲) 장치

․용액방사식 고속 다사조제사(多糸条製糸) 장치

․연장 가연기(仮撚機)용 전동기 고효율화

․마이크로파 염색 장치

․권사(捲糸)염색가공의 고주파 감압(減圧) 건조기염색가공용 세정장치

12. 의복․기타 섬유제품 ․고속레피알룸직기

15. 펄프․종이․종이가공품

․화학펄프 증해(蒸解)공정의 에너지절약 개선

․고지(古紙)처리 이해(離解)공정의 2차분리 펄프 설비 

․펄프 증해폐수 연소형 고온무취형 회수 보일러

․사모메커니컬 펄프의 열회수장치

․바(bar) 내장형 드라이어

․제지용 고온 소프트캘린더

․에너지절약형 크라운제어롤

․제지슬러지 열소(熱燒)폐열회수․이용 시스템

․종이표면 코트용 고농도 플레이스

17. 화학공업

․비열회수식 열교환기형 1차개질로(改質炉)
․암모니아제조공정 등온 CO 전화(轉化)반응기

․암모니아제조공정 CO 산화반응기

․암모니아제조공정 고전화율 합성반응기

․가성소다제조공정 이온교환막법 식염전해조

․가성소다제조공정 융막법 전해가성소다의 4중 효용형 농축

․고압수동력 회수터빈

․나프타분해공정 탈메탄탑 가스라인의 터보엑스팬더

․나프타분해공정 퀜치탑 트레이 패킹화

18. 석유제품․석탄제품

․감압증류장치

․유동촉매분해장치 동력회수시스템

․열펌프식 프로판 프로필렌 분리장치

19. 플라스틱제도 ․플라스틱압출기용 인버터제어전동기

22. 요업․토석제품

․유리용해 도가니로의 전기용해로 전환․도입

․유리용해로용 산소버너연소 시스템

․유리 고효율용광로와 성형시스템

․플라스틱 폐기물 시멘트 소성(燒成)시스템

․원료 분쇄공정 서스펜션 프리히터

․마무리공정 여분쇄기 도입

․NSP 방식의 시멘트소성킬룬-직접방식

․NSP 방식의 시멘트소성킬룬-간접방식

․고효율 세퍼레이터 도입

․고효율 클린카 쿨러

․서스펜션 플레히터의 5단 사이클론화

․저압손형 서스펜션 플레히터

․시멘트 비열회수발전

․카운터 카트 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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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계속 ❚ 

제조업 분류* 기    술

23. 철강업

․소결(燒結)원료편석(偏析)삽입 개선

․고로 미분탄 제거법

․고로 발전설비

․코크스건식 소화설비

․소결기 쿨러 비열회수

․열풍로 비열회수 장치

․코크스로 석탄건조장치 

․연속 주조장치

․열편 삽입․직송 압연설비

․전로 비가스 회수장치

․전기로용 원료여열 장치

․증열버너식 가열로

․고효율 가스분리 장치

․직류식 수냉로벽형 아크로

․전로 가스 회수장치

․증열버너식 건조장치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연속 소둔로(焼鈍炉)․
․대류가열식 선재코일 열처리로 

․열풍 발생식 큐폴라

․주철용해 유도로

24. 비철금속

․동정련 공정의 자용로(自溶炉)의 효율개선

․알루미늄 침지(浸漬)․보유로

․알루미늄 제조프로세스의 유압보유용 소용량 가변보일러

․에너지절약형 알루미늄 급속용해로

․재생버너식 알루미늄 용해로

․알루미늄 압연공장 보일러․바이패스회로 장치

25. 금속제품 공통요소설비

⑴ 보일러

⑵ 증기관

⑶ 콤플레서

⑷ 공업로

⑸ 유체기기

⑹ 변압기

⑺ 전원

⑻ 전동기

⑼ 조명

⑽ 공조

⑾ 폐열발전

⑿ 진공시스템

⒀ 탈수

⒁ 톱런너기기

26. 일반기계기구

27. 전기기계기구

28. 정보통신기계기구

29. 전자부품․장치

30. 수송용 기계기구

주: * 제조업 분류는 총무성 일본표준산업분류 2002년 3월 개정판에 따름. 
자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2008), 󰡔지구온난화대책 기술이전 핸드북 2008년판󰡕(http://www.
nedo.go.jp/library/globalwarming/ondan-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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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일본에서의 기술이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 ❚ 

재생가능에너지

지구온난화대책 기술이전 핸드북 2008년판(NEDO)

분  야 개별기술 적용업종

태양에너지
태양발전

태양열 이용

풍력에너지 풍력발전

수력에너지 소수력발전

지열에너지 지열발전

빙설열 설빙열 이용 시스템

온도차에너지
열펌브

해양온도차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직접연소․발전 13. 목재․목제품

바이오매스․석탄혼합연소․발전

대규모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소규모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바이오매스 고칼로리 가스화

바이오매스 가스화 메탄올 합성

바이오매스 메탄발효

바이오매스 에탄올 발효

폐기물에너지

폐기물발전

바이오디젤 연료제조기술

랜드필 가스회수․이용

CO2 분리회수 CO2 분리회수기술 23. 철강업

자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2008), 󰡔지구온난화대책 기술이전 핸드북 2008년판󰡕(http://www.
nedo.go.jp/library/globalwarming/ondan-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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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본 보고서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한국기업의 에너지절

약․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과제와 한국정부에의 요망, 일본에 대한 기대는 

다음과 같다(표 5-1 참고).

우선과제는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과 고효율기기의 도입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한국정부에의 요망사항은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기대부분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모

두에서 기술이전과 전략적인 제휴(자본․생산 등에 관한 제휴)를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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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우선과제와 해결방법 ❚ 

구  분 대기업 / 중소기업

우선과제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고효율기기의 도입

해결방법

한국정부에의 

요망

① 에너지절약 분야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②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일본에 대한 

기대

① 에너지절약 분야

  ․기술이전

  ․전략적 제휴

②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기술이전

  ․전략적 제휴

2. 일본의 행동계획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듯이 한국기업은 해외 협력파트너로

서 미국과 유럽이 아닌 일본을 선호하고 있다(그림 5-1 참고). 특히 일본으

로부터는 기술측면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및 일본 양국에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방법으로서 다음을 제안

한다. 

가. 업종 ․ 기업 규모에 대응한 우선과제의 상세 특징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한국기업의 업종별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우선과제는 [표 5-2]와 같다. 철강은 특히 대기업이 사내에서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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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의식 향상, 고효율기기의 도입을, 중소기업은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을 꼽고 있다. 수송용 기계는 대기업이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

식 향상을, 중소기업은 고효율기기의 도입,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

상을 들고 있다. 또한 범용기계는 중소기업이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을 꼽고 있다. 

❚ 그림 5-1.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일본에 대한 기대분야 ❚ 

이처럼 업종 혹은 기업규모마다 우선과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상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기업은 한국기업 전체의 매우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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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상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표 5-2. 한국기업의 업종별 에너지절약 관련 우선과제(설문조사 결과) ❚ 

(단위: 개사)

업  종 응답 수 A B C D E

대

기

업

화학공업 1 1

철강 4 4 3 1

비철금속 1 1

범용기계 1 1 1 1

전자부품 1 1

정보통신기계 1 1

수송용 기계 4 3 1

대기업 계 13 8 6 1 3 1

중

소

기

업

섬유공업 1

가구․장비품 2 1 1

화학공업 3 1 2 1

철강 9 7 1 3

금속제품 1 1

범용기계 6 5 2

전자부품 2 1 1

정보통신기계 1 1

수송용 기계 6 3 4 3 1

기타 제조업 2 1 1

중소기업 계 33 19 10 3 4 5

대기업․중소기업 합계 46 27 16 4 7 6

주: A-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B-고효율기기의 도입, C-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 D-에
너지절약 관련 기술의 도입, E-신․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관련 설비에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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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 일 공동연구를 통한 저탄소사회에 대한 대응노력

한․일 정부는 함께 저탄소사회의 구축 등 에너지문제를 중시하는 사회만

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8년 3월 ｢Cool Earth-에너

지 혁신기술계획｣을 공표했다. 이것은 일본이 2050년의 온실가스 대폭 감축

을 목표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기술을 특정하고 있다(표 5-3 참고). 또

한 이 계획 가운데 혁신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지

적되고 있다. 

향후 한․일 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 감축하기 위해서는 [표 5-3]

의 혁신적 기술 가운데 양국의 관심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공동연구를 추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과 관련된 자금․기술 등에 

관한 틀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 표 5-3.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계획에서 예시된 혁신적 기술 ❚ 

구   분 혁신적 기술

에너지 공급측

①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② 이산화탄소 회수․저장(CCS)
③ 혁신적 태양광발전

④ 고효율 천연가스화력발전 

⑤ 선진적 원자력발전

⑥ 초전도 고효율 송전

에너지 수요측

운  수

⑦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자동차

⑧ 연료전지 자동차

⑨ 바이오매스로부터의 수송용 대체연료 제조

⑩ 고속도로 교통시스템

산  업
⑪ 혁신적 재료․제조․가공기술

⑫ 혁신적 제철 프로세스

민  생

⑬ 에너지절약 주택․빌딩

⑭ 차세대 고효율 조명

⑮ 정치(定置)용 연료전지

⑯ 고효율 열펌프

⑰ 에너지절약형 정보기기․시스템

⑱ HEMS․BEMS․지역수준 EMS

자료: 경제산업성(2008), ｢Cool Earth-혁신기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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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델사업의 실시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술․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

너지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

에서는 에너지절약 관련 저비용의 기술․제품을 한국에 보급시키기 위해 제조

업의 업종별로 모델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모델사업의 실시는 일본기업

과 한국기업 및 양국 정부가 [표 5-4]와 같이 리소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델사업 실시기관으로서는 일본의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미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

류를 심화하고 있어, 정보수집, 모델사업의 입안․관리 등의 측면에서 적임

자라고 판단된다. 

또한 모델사업의 실시요령으로는 일본 NEDO 기술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에너지 소비효율화 등 모델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 

❚ 표 5-4. 모델사업의 리소스 ❚ 

구  분 일  본 한  국

정부 모델사업 자금 모델사업 자금

기업
저비용 환경기술․제품

기술자

모델사업 실시장소

인재

라. 모델사업 성과 보급을 위한 한국정부의 법규제 강화 및 자금 지원

상기 ‘다’항의 업종별 모델사업의 성과를 한국 내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법규제를 강화하

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금지원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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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기업의 선진사례에 관한 연구 ․ 기업견학 실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자․경영층 및 기술자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이 일반

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여 에너지절약 의식을 향

상시키도록 한다. 또한 이 기업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본의 선진사례(기

술․제품․노하우, 투자회수기간 등)를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기업

에 대한 견학도 실시하여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의 사례로는 에너지 관

리기법을 꼽을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일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기법에 흥미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실시기관으로서는 과거부터 유사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어 한국에 

정통한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국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고

려할 수 있다. 

바.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기재한 메일매거진 ․ 뉴스레터의 발행 ․ 배포

한․일 양국 중소기업의 과제와 향후 비즈니스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에너지절약 분야에서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일본기업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기업 관련 정보(경영상황, 과제, 요망 등)를 메

일매거진 혹은 뉴스레터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일본과 에너지절약 분야에서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주

로 중소기업)에 대해 일본기업 관련 정보(경영, 기술, 제품 관련 등)를 메일

매거진 혹은 뉴스레터의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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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웹사이트 충실과 정보 발신

업종별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에너지절약 과제․요망 등을 구체

적으로 정리하여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일

본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웹사이트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업

종별로)이 안고 있는 에너지절약 분야의 과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본 중

견․중소기업의 솔루션을 소개하여,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 매년 모니터링 실시

한국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에너지절약 분야에 관한 과제가 어디까지․어

떻게 해결되었는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가, 성공요인은 무엇인

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사례는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

단의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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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응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 분야에서의 대응이 매

우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일부 에너지다소비 업종

(예: 화학)에서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내에 관련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도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등 아직도 의식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초기단계

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관련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많았으며 대책을 세운 기업들도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편이어서 중소기업에서의 에너지 관리가 매우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에의 진출은 매우 미

미한 편이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서 우리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약 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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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기업만이 CO2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은 매우 불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활용

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의 진출

은 에너지절약 분야보다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보급 확대 및 지원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기업과는 달리 일본기업은 상대적으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분

야에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에

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

토의정서상의 6%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이다. 6%의 감축을 달성하는 

데 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일본 대기업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대

기업을 회원사로 거느리는 경단련을 중심으로 이른바 ｢자주행동계획｣을 책정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1990년 대비 

1.5% 감축을 달성하였다. 일본 경단련 산하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의 

CO2 배출량은 2000년 이후 연속으로 1990년 수준을 밑돌고 있어서 경단련

의 ‘1990년 수준 이하로의 억제’라는 자주행동계획상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대책, 나아가 온

실가스 감축대책은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

업가동우회 전국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약 60% 이상의 기업이 온

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대책을 갖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더구나 ‘재생가

능 에너지의 도입’(4%)이나 ‘제조공정 혹은 유통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6.4%) 등 에너지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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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2005년 중소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업과 달리 1990년

에 비해 2.9%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중소

기업 등 CO2 배출량 감축제도(국내 CDM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소

기업의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확립에 나서

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벤처기업 설립 등 새로운 기업활동은 

일본에서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일 양국기업의 대응실태로부터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양

국 모두 아직 에너지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

요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여 

대기업에서조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형

편이다. 물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의 도입 등에는 많은 관심이 있

으나 아직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상승하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기업이 스스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인센티브가 적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상의 감축목표를 안고 있어서 우

리나라에 비해 수요기반은 매우 좋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친화적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은 해외기업과의 제휴를 도모할 경우 일본기업을 제휴기업

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중

소기업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제안은 업종별로 모델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모델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양국 기업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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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강점을 가지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

업의 에너지․환경대책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기업의 구체적인 선진사례를 찾아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견학 등을 통

해 그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절약은 지금 바로 경제적인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

영자에게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고, 환경대책은 지금 당장은 비용 상

승을 초래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교육․홍보하면서 일본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요구

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을 수 있고 한국은 일본기업의 선진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기업의 에너지 대응실태를 조사함과 더불

어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 대응실태를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에너지 효율문제는 기후변화문제와 융합되어 있

어 향후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발전할 것이며 실제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제사회

의 요구이며 기후변화문제 해결에도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이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제품을 파악하

고 이를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기후관련 대응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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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 개요

1. 우리 기업의 환경 ․ 에너지 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차원에서의 환경․에너지 관련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이

슈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응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다. 아울러 이

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정부정책수립에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한․일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간 또는 기업간 협

력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조사항목 

 - 우리 기업의 환경분야 대응과 환경사업 참가 현황

 -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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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기업의 에너지절약 분야 대응과 에너지절약 사업 참가 현황

 - 우리 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대응과 재생에너지 사업 참가 현황

다. 조사대상 

 - 제조업체 매출액 순위 기준 50개사(대기업 15개사, 중소기업 35개사) 

 - 韓國信用評價情報의 기업데이터(KISVALUE Ⅲ) 활용

 -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 소재 

라. 조사시기 

- 2008년 7월 30일～8월 18일

마. 조사방법

- 이메일․전화․팩스 이용한 설문조사

- 방문 인터뷰 조사 병행

바. 조사실시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 지역별 기업규모별 회수 결과

❚ 부표 1-1. 설문조사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회수 현황 ❚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서울 3 7 10
경기 2 5 7
부산 2 5 7
인천 2 4 7
대전 2 4 7
대구 2 4 6
울산 2 4 6
합계 15 3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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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 결과(에너지 관련 
부분만 정리)

- 요 약 -

(1) 우리 기업의 에너지절약 분야 대응과 에너지절약 사업 참가 현황

 ① 에너지절약 대응

□ 설문대상 기업의 대부분(96%)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 중

□ 예산: 중소기업의 61%는 5,000만 원 미만, 대기업 5개사는 2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 담당조직: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

으나, 중소기업은 대다수가 담당책임자만을 두고 있다.

□ 에너지절약 목표: 응답기업의 67%가 ‘20% 이하 감축’으로 낮게 책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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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미달성 이유: 주로 ‘기술력 부족’이며, 그 대응책은 ‘타사로부

터의 기술도입 검토․실시’로 나타났다. 

□ 기술력부족의 실례: ‘공정합리화 기술’,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술’,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용기술’, ‘열손실 저감 기술’ 등이 지적되었다.

□ 해외협력파트너: ‘일본’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는 

‘기술이전’을 희망한다.

② 에너지절약 사업 참가 

□ 에너지절약 사업 참가는 5개사로 매우 저조

  - 30개사는 ‘참여사업이 없음’으로 응답

□ 성공요인: ‘우수한 기술’, ‘고품질’을 지적

□ 기술력 부족 시,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2개사), ‘타사와 공동연구

개발 검토․실시’(1개사)에 응답

□ 해외기업 제휴: 1개사가 일본과 제휴

(2) 우리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대응과 재생에너지 사업 참가 현황

① 재생에너지 대응

□ 설문대상 기업의 일부(22%)만 재생에너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에

너지절약 분야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 담당조직: 대기업은 전문조직 없이 담당책임자만을 두고 있는 경우

가 많았고, 중소기업은 전문조직뿐 아니라 담당책임자도 없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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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목표: 응답기업의 절반 정도가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률

을 5%～10%로 한다’, ‘어쨌든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시작한다’

로 응답했다.

□ 목표 미달성 이유: 주로 ‘자금부족’이며, 그 대응책은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 검토․실시’로 나타났다. 

□ 해외협력파트너: ‘일본’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는 

‘기술이전’을 희망하였다.

② 재생에너지 사업 참가 

□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확보’ 선택

□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참가는 4개사로 매우 저조

  - 30개사는 ‘참여사업이 없음’으로 응답

□ 성공요인: ‘우수한 기술’, ‘저렴한 가격’을 지적

□ 기술력 부족 시,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2개사), ‘타사와 공동연구

개발 검토․실시’(2개사)에 응답

□ 해외기업 제휴: 응답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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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분야 전반 

□ 기업의 에너지분야 대책 수립의 동기(복수응답)

  - 응답기업의 대부분은 ‘기업방침’과 ‘법규제’를 지적했다. 

❚ 부록그림 2-1. 에너지대책 수립 동기 ❚ 

□ 에너지분야의 우선과제에 대한 인식

  - 기업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로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

식 향상’ 항목이 첫 번째로 선정되었다. 우리기업들은 ‘신기술 도입 

및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의 구축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절

약에 관한 인식 확산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정책과 관련해 향후 대응해야 할 우선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관련 설비에의 투자’ 항목이 첫 번째로 선정되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도 향후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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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2-2. 기업 및 정부정책상의 에너지대책 관련 우선과제 ❚ 

기업의 우선과제 정부정책상 우선과제

(2)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대응

① 에너지절약 분야

□ 기업 내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상황

  - 설문대상 기업들의 대다수(96%)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록그림 2-3.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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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예산규모

  -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에 대응하기 위한 연간 예산규모가 5,000

만 원 미만이 20개사로 61%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이 5개사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부록그림 2-4. 예산규모 현황 ❚ 

□ 조직 구성 현황

  - 대기업의 경우 전부가 적어도 담당책임자를 두고 에너지절약에 대응

하고 있다. 

  - 중소기업은 전문조직이 없이 담당책임자만 두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

으며, 담당책임자조차 없는 경우(7개사)도 있다. 

❚ 부록표 2-1. 사내 관련 조직 구성 여부 ❚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8 3 11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7 22 29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0 7 7

 기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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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목표 및 달성 현황

  - 에너지절약 목표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20% 이하 

감축이 응답기업 전체의 67%(33개사)를 차지하였다. 

  - 목표달성 여부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각 6개사가 100% 달성했

으며, 20% 달성에도 각각 3개사, 7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의 11개사 중 4개사는 20% 이하 달성으로 나타났다. 

❚ 부록그림 2-5. 에너지절약 목표 및 달성 여부 ❚ 

에너지절약 목표 에너지절약 달성 여부

□ 목표 미달성의 이유(복수응답)

  - 전체적으로 기술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응답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기술력, 인원 모두에서 비슷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7개사가 ‘초기단계’ 또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 기술력 부족시 대응책으로는 ‘타사로부터의 기술 도입 검토․실시’가 

가장 많았다(7건으로 응답기업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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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2-6. 목표 미달성의 이유 ❚

□ 기술력 부족의 사례

  - 구체적 사례로서는 ‘공정합리화 기술’,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술’, ‘에

너지절약에 대한 적용기술’, ‘열손실 저감 기술’ 등이 있다. 

□ 정부요망 사항 / 해외협력 파트너 / 일본에 대한 기대

  -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으로는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 외국과의 협력으로는 일본, 독일, 미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없다’가 4개사였다. 

  - 일본과는 ‘기술이전’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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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2-7. 정부요망-외국협력-일본 기대사항 ❚ 

② 재생가능에너지분야

□ 기업 내 재생에너지 대책 추진 상황

  -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78%(39개사)가 추진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졌던 에너지절약 부문과

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 부록그림 2-8.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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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예산규모

  -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기업의 예산규모는 5,000만 원 미만에 대기

업 1개사 및 중소기업 2개사가, 1억～5억 원에는 대기업 2개사 및 

중소기업 1개사가 각각 응답하고 있다. 

  -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회사

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회사이다. 

❚ 부록그림 2-9. 예산규모 현황 ❚ 

□ 조직 구성 현황

 - 각 기업은 재생에너지 대응과 관련해 전문조직 없이 담당책임자를 두

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3개사는 전문조직도 없고 담당

책임자도 없었다. 

 - 기타의 2개사는 ‘다른 팀에서 겸무한다’는 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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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목표 에너지절약 달성 여부

❚ 부록표 2-2. 사내 관련 조직 구성 여부 ❚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1 1 2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4 2 6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0 3 3

기타 1 1 2

□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

  -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계획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률을 5～

10%로 한다’, ‘어쨌든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을 시작한다’는 항목에 

각각 3개사가 응답하였다.

 -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달성에는 중소기업 3개사가 각각 100%, 

60%, 20%로 응답했으며, 대기업 1개사는 40%로 응답하였다. 기타에

는 3개사가 ‘초기․검토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 부록그림 2-10. 에너지절약 목표 및 달성 여부 ❚ 

□ 목표 미달성의 이유

  - 목표 미달성의 이유로는 ‘자금부족’이 가장 많았다. 기타에서 2개사는 

‘검토 중’, ‘진행 중’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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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력 부족시 대응 계획으로는 2개사가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 부록그림 2-11. 목표 미달성의 이유 ❚ 

□ 정부요망사항 / 해외협력파트너 / 일본에 대한 기대

  -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으로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 외국과의 협력으로는 ‘일본’, ‘미국’, ‘독일’의 순이었다. 기타의 2개

사는 ‘없다’와 ‘관련 기술이 있는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 일본과는 ‘기술이전’을 가장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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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2-12. 정부요망-외국협력-일본기대 사항 ❚ 

(3)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참가

① 에너지절약 분야

□ 에너지절약 관련 문제점

  -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의 기반기술 개발’에 가장 많이 응답(6개

사)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에 가장 많이 응

답(13개사)하였다. 



110│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부록그림 2-13.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과제 ❚ 

□ 에너지절약 분야 사업 참여

  - 응답기업 가운데 에너지절약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5

개사에 불과

  - 기타의 30개사 모두는 ‘참여사업이 없음’이라고 응답해 환경분야와 마

찬가지로 에너지절약 분야에도 사업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 부록그림 2-14. 에너지절약 사업참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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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규모

  - 대기업의 경우 10억～50억 원(1개사)의 사업매출을 달성

  - 중소기업의 경우 1억 원 미만(2개사) 및 100억 원 이상(1개사)의 사

업매출을 기록 

❚ 부록그림 2-15. 매출규모 현황 ❚ 

□ 성공요인

  - 3개사만 응답하였다. 2개사가 각각 ‘우수한 기술’ 및 ‘고품질’이라고 

응답했으며, 1개사는 ‘우수한 기술’, ‘저렴한 가격’, ‘정부와의 관계’

의 3개 항목에 응답하였다. 

❚ 부록그림 2-16. 성공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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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 문제시 대응방향

  - 3개사만 응답(‘자사의 기술능력 향상’ 2개사, ‘타사와 공동연구개발 

검토․실시’ 1개사)

❚ 부록그림 2-17. 기술력 문제시 대응방향 ❚

□ 해외기업과의 제휴

  - 외국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은 1개사(일본 1개사)로, 많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상황

  - 응답이 전무하였다.

□ 향후 목표․계획

  - 2개사만 응답(에너지절감 정책 개발․추진 1개사, 아직 계획 혹은 목

표가 없음 1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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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생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점

  -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확보’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6

개사)했으며, 중소기업도 같은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19개사)하였다. 

❚ 부록그림 2-18.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과제 ❚

□ 재생에너지분야 사업 참여

  - 응답기업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4개사에 

불과(이 중 1개사는 ‘태양광 발전 또는 관련 기기 제조’, ‘연료전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기타의 30개사 모두는 ‘참여사업이 없음’이라고 응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114│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부록그림 2-19.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분야 ❚ 

□ 매출규모

  - 대기업의 경우 1억 원 미만(1개사) 및 100억 원 이상(1개사)의 사업

매출을 달성

  - 중소기업의 경우 100억 원(1개사, 풍력발전기부품사)의 사업매출을 

기록 

❚ 부록그림 2-20. 매출규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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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사업의 시장규모

  - 2개사만 응답(1개사는 파일럿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장규모 예측 곤란

으로 답변, 나머지 1개사는 자사 분야의 시장규모가 2007년 250억 

유로라고 답변)

□ 성공요인

  - 3개사만 응답하였다. 대기업 1개사는 ‘정부와의 관계’에, 다른 1개사

는 ‘우수한 기술’, ‘저렴한 가격’, ‘기타(정부의 지원정책)’에, 중소기

업 1개사는 ‘우수한 기술’, ‘저렴한 가격’에 각각 응답하였다. 

❚ 부록그림 2-21. 성공요인 ❚ 

□ 기술력 문제시 대응방향

  - 5개사만 응답(기술력 문제 없음 1개사, 자사기술능력 향상 2개사, 타

사와 공동연구개발 검토․실시 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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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2-22. 기술력 문제시 대응방향 ❚ 

□ 기술력 부족 분야

  - 1개사만 응답(하이브리드 부품 국산화)

□ 해외기업과의 제휴

  - 응답 전무

□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상황

  - 응답 전무

□ 향후 목표․계획

  - 3개사 응답(태양광에너지 도입을 위한 공장리뉴얼 검토 1개사, 리사

이클 가능한 제품․원자재․폐기물 조사연구 1개사, 세계적인 종합풍

력발전사로의 발전 지향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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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요약

□ 설문대상 기업의 대부분(96%)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재생에너지 대책은 22%만이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기업

들의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환경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기업들은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분야 

모두에서 목표를 낮게 잡고 있다. 

  -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목표를 미달성한 주된 이유는 ‘기술력 부족’에 

있으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응답. 

  - 기술력 부족에의 대응책으로는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 검토․실시’를 

선호

□ 해외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가장 선호하고, 일본으로부터는 ‘기술이전’

을 희망하였다. 

□ 한편 한국기업들의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참가는 각각 

5개사 및 4개사로 매우 저조

  - 응답기업의 나머지 30개사는 양 분야 모두 ‘참여사업 없음’으로 응답

□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외제휴는 에너지절약에서만 일

본과 1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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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표

󰡔우리 기업의 환경 ․ 에너지 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1. 설문조사의 취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싼 국

제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기업 차원에서

도 환경․에너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시기가 왔

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은 

우리 기업들이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에너

지 분야에서의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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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조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설문조사의 구성

본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업 속성

2. 환경 및 에너지 절약․재생가능에너지 분야 대책의 유무

3. 환경 관련

 3.1  전반

 3.2  분야별 환경 관련 대응 상황

 3.3  환경관련 사업에의 참가 상황

4.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4.1  전반

 4.2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대응 상황

3. 기입자 정보 

회사명 : 성명 : 

부서/직위 : 전화 : 

FAX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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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환경 ․ 에너지 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1. 기업 속성 : [ 주요 생산품목 :                           ]

2. 환경 및 에너지 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대책의 유무

2.1 ｢환경｣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의 경우는, 3.의 질문에 답하시오.

2.2 「에너지절약 ․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의 경우는, 4.의 질문에 답하시오.

※ ｢환경｣ 및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대책이 모두 있을 경

우에는 아래 번호 순으로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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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관련

3.1 전반

3.1.1 귀사는 환경분야와 관련해 대책을 수립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기업이념(방침) ②  고객의 요청 ③  법규제

④  행정지도 ⑤  기타 [                              ]

3.1.2 현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 관련 우선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유해물질 

④  폐기물 감축 ⑤  토양오염 정화 ⑥  기타 [              ]

3.1.3 환경 관련 국가기본계획 등 정부정책을 고려해 볼 때 장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선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유해물질 

④ 폐기물 감축 ⑤ 토양오염 정화 ⑥ 기타 [            ]  

3.2 분야별 환경 관련 대응 상황

이하의 3.2.1~3.2.6에 관해서는 귀사의 대책과 관련되는 분야에만 답하시오.

3.2.1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등)

(1) 이 분야에서 귀사는 환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의 경우, 이하의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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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 ~ 1억 원 ③ 1억~ 5억 원 

④ 5억~ 10억 원 ⑤ 10억~ 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3)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대기오염대책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④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⑤ 기타 [                                               ]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감축에 관해서 어떠한 목표 ․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100% 감축 ② 70% 이상 감축 ③ 50% 이상 감축  

④ 30% 이상 감축 ⑤ 기타 [                                      ]

(5) 상기의 목표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

(6)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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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9)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법제도의 정비 및 강화 ②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 

확대

③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④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의 촉진

⑤ 해외기업과의 제휴 촉진 ⑥ 기타 [                                ]

(10)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11)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값싸고 고품질의 환경 관련 제품의 공급 ② 환경 관련 기술의 이전

③ 전략적 제휴 ④ 한국에의 투자

⑤ 기타 [                                                              ]

3.2.2 폐수

(1) 이 분야에서 귀사는 환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의 경우, 이하의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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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③ 1억~5억 원 

④ 5억~10억 원 ⑤ 10억~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3)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폐수대책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④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⑤ 기타 [                                                              ] 

(4) 폐수의 감축 ․ 수질향상에 관해서 어떠한 목표 ․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100% 감축 ② 70% 이상 감축 ③ 50% 이상 감축  

④ 30% 이상 감축 ⑤ 기타 [                                      ]

(5) 상기의 목표 ․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

(6)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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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9)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법제도의 정비 및 강화 ②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 

확대

③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④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의 촉진

⑤ 해외기업과의 제휴 촉진 ⑥ 기타 [                                ]

(10)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11)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값싸고 고품질의 환경 관련 제품의 공급 ② 환경 관련 기술의 이전

③ 전략적 제휴 ④ 한국에의 투자

⑤ 기타 [                                                                 ]

3.2.3 유해물질

(1) 이 분야에서 귀사는 환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의 경우, 이하의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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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③ 1억~5억 원 

④ 5억~10억 원 ⑤ 10억~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3)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유해물질대책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④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⑤ 기타 [                                                                  ] 

(4) 유해물질의 배출감축에 관해서 어떠한 목표 ․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100% 감축 ② 70% 이상 감축 ③ 50% 이상 감축

④ 30% 이상 감축 ⑤ 기타 [                                         ]

(5) 상기의 목표 ․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

(6)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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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9)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법제도의 정비 및 강화 ②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 

확대

③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④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의 촉진

⑤ 해외기업과의 제휴 촉진 ⑥ 기타 [                              ]

(10)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11)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값싸고 고품질의 환경 관련 제품의 공급 ② 환경 관련 기술의 이전

③ 전략적 제휴 ④ 한국에의 투자

⑤ 기타 [                                                         ]

3.2.4 폐기물

(1) 이 분야에서 귀사는 환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의 경우, 이하의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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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③ 1억~5억 원 

④ 5억~10억 원 ⑤ 10억~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3)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폐기물 대책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④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⑤ 기타 [                                                            ] 

(4) 폐기물 감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표 ․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100% 감축 ② 70% 이상 감축 ③ 50% 이상 감축  

④ 30% 이상 감축 ⑤ 기타 [                                        ]

(5) 상기의 목표 ․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6)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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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9)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법제도의 정비 및 강화 ②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 확대

③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④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의 촉진

⑤ 해외기업과의 제휴 촉진 ⑥ 기타 [                              ]

(10)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11)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값싸고 고품질의 환경 관련 제품의 공급 ② 환경 관련 기술의 이전

③ 전략적 제휴 ④ 한국에의 투자

⑤ 기타 [                                                              ]

3.2.5 기타 

(1) 위에서 제시한 환경대책 이외에 귀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환경대책 분야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의 경우, 이하의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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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떠한 목표 ․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설명)

(3)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③ 1억~ 5억 원 

④ 5억~10억 원 ⑤ 10억~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4)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해당 목표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④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⑤ 기타 [                                                                  ] 

(5) 상기의 목표 ․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

(6)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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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9)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법제도의 정비 및 강화 ②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의 확대

③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④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의 촉진

⑤ 해외기업과의 제휴 촉진 ⑥ 기타 [                                  ]

(10)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11)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값싸고 고품질의 환경 관련 제품의 공급 ② 환경 관련 기술의 이전

③ 전략적 제휴 ④ 한국에의 투자

⑤ 기타 [                                                 ]

3.2.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귀사의 현황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①
아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내에서의 

인식도 부족하다.
②

사내에서의 인식은 있으나 경영여건 상 구체적 

성과는 부족하다.

③
사내에서의 인식도 높으며 구체적인 

성과도 다수 있다.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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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③ 1억~5억 원 

④ 5억~10억 원 ⑤ 10억~ 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CSR 대책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④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⑤ 기타 [                                                        ] 

(4) 귀사의 CSR 활동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① 없다. ② 환경문제에의 대응

③ 교육 ․ 장학사업 지원 ④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⑤ 노인복지 지원 ⑥ 기타 [                              ]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먼저 사내에서의 인식 제고 ② 자금 및 조직 등 사내에서의 추진 여건 정비

③ 사내 추진여건 강화 및 구체적 성과 확대 ④ 기타 [                                ]

(6) 상기의 목표 ․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

(7)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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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9)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10)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조치 확대 ② CSR에 관한 계몽활동의 강화

③ CSR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④ 기타 [                         ]

3.3 환경 관련 사업에의 참가 상황

3.3.1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관련 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유해물질 ④ 폐기물 ⑤ 토양오염 ⑥ 기타[전 항목]

3.3.2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에 참가하였습니까?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유해물질 ④ 폐기물 ⑤ 토양오염 ⑥ 기타 [    ]

3.3.3 해당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까?

① 1억 원 미만 ② 1억~ 5억 원 ③ 5억~10억 원 

④ 10억~50억 원 ⑤ 50억~ 100억 원 ⑥ 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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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참가사업의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설명)

3.3.5 성공의 요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우수한 기술 ② 싼 가격 ③ 고품질

④ 정부와의 관계 ⑤ 자금력 ⑥ 기타 [                ]

3.3.6 성공의 요인이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사는 기술력 부족의 문제가 없습

니까?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① 기술력에 문제는 없다. ②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③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④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⑤ 기타 [                                                           ]

3.3.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3.3.8 해외기업과의 제휴는 있었습니까?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주십시오.

① 있다 [국명:                              ,    기업명:                       ]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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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설명)

3.3.10 향후 어떠한 목표 ․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

3.3.11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법제도의 정비 ② 환경 규제의 강화

③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공 ④ 세제나 금융상의 우대조치

⑤ 사업참가 등에의 규제 완화 ⑥ 기타 [                                ]

3.3.12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3.3.13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자금제공 ② 기술제공

③ 고품질의 제품 공급 ④ 전략적 제휴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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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4.1 전반

4.1.1 귀사가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대책을 수립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기업이념(방침) ② 고객의 요청 ③ 법규제

④ 행정지도 ⑤ 기타 [                                         ]  

4.1.2 지금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우선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② 고효율기기의 도입

③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 ④ 에너지 관련 신기술의 도입

⑤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관련설비에의 투자
⑥ 기타 [                              ]

4.1.3 정부의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장래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선과제

는 무엇입니까?

① 사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② 고효율기기의 도입

③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 ④ 에너지 관련 신기술의 도입

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 증대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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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대응 상황

이하의 4.2.1부터 4.2.4까지에 관해서는 귀사의 대책과 관련된 분야에만 

답하시오. 

4.2.1 기업내에서의 에너지절약 시책의 추진 상황

(1) 귀사는 기업내에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의 경우, 이하의 질문에 답하시오.

(2)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③ 1억원~5억 원 

④ 5억~10억 원 ⑤ 10억~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3)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④ 기타 [                                ]

(4) 기업내에서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표 ․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감축
② 50~40% 감축 ③ 40~30% 감축

④ 30~20% 감축 ⑤ 20~10% 감축 ⑥ 10% 이하 감축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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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의 목표․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

(6)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9)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에너지절약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정비 ② 에너지절약 관련 규제의 강화

③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④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

⑤ 기타 [                                                              ]

(10)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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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자금 제공 ② 기술 제공

③ 고품질의 제품 공급 ④ 전략적 제휴

⑤ 기타 [                                                                      ]

4.2.2 에너지절약 관련 분야에의 참가

(1)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② 에너지절약 관련 서비스 산업의 강화

③
에너지절약 관련 기기나 건자재 제조 

산업의 강화
④ 에너지절약 관련 사회 인프라 정비의 촉진

⑤ 에너지절약의 기반기술의 개발 ⑥ 기타 [                                ]

(2)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에 참가했습니까?

①
에너지절약 관련 서비스 사업(예: 에너지절약 관련 컨설팅, 인재육성, 정보제공, 에너지절약 

설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②
에너지절약 관련 기기 제조 사업(예: 에너지 절약형 기기의 제조나 판매, 에너지절약형 

건자재의 제조나 판매)

③ 에너지절약 관련 인프라 정비 사업(예: 도시 에너지의 유효 이용화 사업)

④ 기타 [                                                                   ]

(3) 해당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까?

① 1억 원 미만 ② 1억~ 5억 원 ③ 5억~ 10억 원 

④ 10억~50억 원 ⑤ 50억~ 100억 원 ⑥ 100억 원 이상

(4) 참가사업의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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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의 요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우수한 기술 ② 싼 가격 ③ 고품질

④ 정부와의 관계 ⑤ 자금력 ⑥ 기타 [             ]

(6) 성공의 요인이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사는 기술력 부족의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① 기술력에 문제는 없다. ②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③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④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⑤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8) 해외기업과의 제휴는 있었습니까?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주십시오.

① 있다 [국명 :                             기업명 :                              ]

② 없다

(9)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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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어떠한 목표․계획이 있습니까?

(설명)

4.2.3 기업 내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책에의 대처상황

(1) 귀사는 기업 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의 경우, 이하의 질문에 답하시오.

(2)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③ 1억~5억 원 

④ 5억원~10억 원 ⑤ 10억~20억 원 ⑥ 20억 원 이상

(3)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전문조직과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② 전문조직은 없지만 담당책임자를 두고 있다.

③
전문조직도 없고 또한 담당책임자도 

없다.
④ 기타 [                                ]

(4) 기업 내에서의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어떠한 목표․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률을 

20% 이상으로 한다.
② 15~20%로 한다. ③ 10~15%로 한다.

④ 5~10%로 한다. ⑤
어쨌든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시작한다.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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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의 목표․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습니까?

① 100% ② 80% ③ 60% ④ 40% ⑤ 20% ⑥ 기타 [    ]

(6) 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인원 부족 ④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①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②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③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④ 기타 [                              ]

(8)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9) 우리 정부에의 요망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재생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정비 ②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의 강화

③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④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⑤ 기타 [                                                 ]

(10)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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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히 일본(기업)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환경 ․ 에너지 이슈)

① 자금 제공 ② 기술 제공

③ 고품질의 제품 공급 ④ 전략적 제휴

⑤ 기타 [                                                                     ]

4.2.4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분야에의 참가

(1)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재생에너지에 관한 의식 향상 ②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③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확보 ④ 재생에너지의 수요 확대와 보급 확대

⑤ 재생에너지의 관련 법제도의 정비 ⑥ 기타 [                                ]

(2)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에 참가했습니까?

① 태양광발전 또는 관련 기기 제조 ② 풍력발전 또는 관련 기기 제조

③ 바이오에탄올 ④ 바이오디젤

⑤ 연료전지 ⑥ 클린에너지 자동차 

⑦ 폐기물 발전 ⑧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⑨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설팅 ⑩ 기타 [                                ]

(3) 해당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까?

① 1억 원 미만 ② 1억~5억 원 ③ 5억~10억 원 

④ 10억~50억 원 ⑤ 50억~100억 원 ⑥ 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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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사업의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설명)

(5) 성공의 요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우수한 기술 ② 싼 가격 ③ 고품질

④ 정부와의 관계 ⑤ 자금력 ⑥ 기타 [                ]

(6) 성공의 요인이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사는 기술력 부족의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① 기술력에 문제는 없다. ② 자사의 기술능력 향상에 주력

③ 타사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검토 또는 실시 ④ 타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검토 또는 실시

⑤ 기타 [                                                   ]

(7) 만약 기술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부족합니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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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해외기업과의 제휴는 있었습니까?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주십시오.

① 있다 [국명:                     ,   기업명:                         ]

② 없다

(9)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설명)

(10) 향후 어떠한 목표 ․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

이상, 친절한 응답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
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 경제자
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여
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
하였다. ▲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 조
세 ▲ 경영환경 ▲ 외국인정주환경
▲ 우수인력의 수급 ▲ 기타 정치사회
변수의 6개 영역에 대해 국가별로
평가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
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상당히 뒤
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전략이 규제 완화를 통한 투
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
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
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2008년 12월 발행 정가 7,000원 / 104면
ISBN 978-89-322-2140-3 / 978-89-322-2064-2 (세트)

䤎KIEP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형곤·나승권

연구자료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Executive Summary │147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how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enhancing 
energy efficiency

Sung Chun Jung and Hyong Kun Lee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 is one of the most urgent global issues 

these days. Climate change negotiation is now under way through the UN 

negotiation process to form Post-2012 climate change regime. Korea is likely 

to be required to make comparable contribution to global mitigation efforts. 

Stable energy supply is also a very important policy issue as newly growing 

emerging economies demand more amount of fossil fuel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energy-saving activities and R&D on new and renewable energies 

are getting more important.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new economic growth strategy, so 

called “green growth strategy” this year. According to it, Korean economy 

will find its driving forces from green technologies, including new and 

renewable energies. A lot of budget is to be input into the related industries 

and R&G activities. This policy direction is right and it should be more 

strongly propell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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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we need to watch what is going on in the private sectors in 

more detail to make sure that the above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work effectively. This report surveyed some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on their energy-saving efforts and compared them with Japan. The 

result of the survey is that Korean compan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ave energy and enhance the consump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They need to invest more resources in R&D on green technologies. Japan is 

thought to be the most suitable partner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report suggested some policies and 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common R&D on green 

technologies, energy-saving model projects, and visiting programs provided to 

managers of Korean SMEs. This report is based on the original survey report 

“A Survey Project on Environment and Energy-saving Activities by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Mitsubishi 

Reserach Institute (MRI)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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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발간자료회원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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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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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 : 02) 3460-1178,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우리나라경제의국제적인발전과능동적인대외경제외교추구를

뒷받침하는정책연구를수행하기위해1990년 1월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및APEC 발전대책, 새로운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및통일관련국제협력분야에대한다각적인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본원은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협력팀), 

국제개발협력센터(ODA팀, 동북아경제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두고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소재한국경제연구소(KEI)를운영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결과는다양한형태로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등에제공되며, 반년간

『대외경제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지), 웹진「오늘의세계경제」등의형태로발간되고있습니다. 

연구원의새로운연구성과는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통해공개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국제경제질서의발전에기여하고세계무대에서위상을드높일수있도록

대외경제정책과이를뒷받침하는국내정책과제를연구하는데

관심있는분들의지도와격려를부탁드립니다.

院長 蔡 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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